
미국내 한인교회 수가 총 4,194

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3개가 늘어난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5개국의 한

인교회는 1,295개로 전년도에 비해 

38개 교회가 추가됐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

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1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

는 예년과 동일하게 캘리포니아로 

1,280교회가 게재됐으며 이는 전년

도에 비해 84교회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새로 등록한 교회는 166교회, 

없어진 교회도 82개나 된다. 

2위는 역시 뉴욕으로 452교회가 

게재됐으며 전년에 비해 10개 교회

가 증가했는데 새로 등록한 교회가 

23, 없어진 교회가 13교회나 됐다. 

3위는 뉴저지로 지난해 3위 버지

니아를 제쳤다. 총 246개 교회로 지

난해에 비해 4교회가 늘어났지만 

새로 등록된 교회가 6, 없어진 교회

가 2교회이다. 

4위는 일리노이 주로 212개 교회

로 새로 등록된 교회가 12개 교회

나 됐다. 5위는 버지니아(207, +5), 

6위는 워싱턴 주(204, +9, -2)로 나

타났다. 

이외에 조지아 197교회, 텍사스 

192교회로 나타났다. 또 1개 교회

가 있는 곳은 노스다코타가 유일하

다. 이로써 미국내 50개 주에 모두 

한인교회가 존재하며 워싱턴DC에 

2, 괌에도 9교회가 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곳은 역

시 캘리포니아이며 2위는 조지아로 

전년도에 이어 26개 교회가 새로 등

록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3위는 뉴

욕이며 아리조나는 13개 교회가 새

로 등록돼 한인인구 유동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이외에 일리노이와 텍

사스도 각각 12, 11 교회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아칸소는 새로 등록한 교

회는 없는데 3교회가 없어진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는 11교회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디아나

와 메사추세츠 등은 새로 등록된 교

회보다 없어진 교회가 약간 많게 나

타났다.

이로써 미전역에서 지난 한 해 동

안 한인교회는 342개가 새로 등록

됐고 159개 교회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개 이상의 교회

가 소재하고 있는 주는 지난해와 동

일하게 10개 주로 나타났다.   

미주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한인

교회는 75개국에 총 1,295교회가 

리스팅 됐다. 

전년도에 비해 38교회가 추가된 

해외교회 1위는 캐나다로 393교회

(+18), 2위는 일본(205, -1), 3위는 

호주(173, +1), 4위 독일(98, -1), 5

위는 아르헨티나(57)가 차지해 지

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영

국은 전년도 7위에서 다시 6위(54)

로, 브라질(47)을 앞섰다.  

이외에 뉴질랜드 35교회, 멕시

코 21, 파라과이 20으로 나타났으

며 1개교회가 있는 곳도 32개국이

나 됐다. 

미국내 교단 별로 보면 장로교(

개혁교단 포함)가 1,771교회로 약 

47%를 차지했으며 19%를 차지한 

침례교(694)가 2위, 3위는 감리교 

511교회(14%), 4위는 하나님의성

회 및 순복음 계열이 288교회(8%)

로 집계됐으며 나사렛 성결교단이 

187교회(5%)로 5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독립교단 195, 초교파 75교회, 

또 교단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무소

속도 다수 있었다.

장로교 중 미주내 가장 큰 교단

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 463교회(+4), 2위는 미국교단인 

PCUSA 334(+5)교회, 3위는 해외

한인장로회(KPCA) 262(+2)교회로 

그 뒤를 이었다. 

4위는 미국교단인 PCA가 

180(+4)교회로 나타났다. 장로교 

계열의 개혁주의 교단인 CRC와 

RCA도 89(-9)교회와 41(+3)교회

로 각각 집계됐다. 

‘2012 세계한인주소록’에는 이외

에 기독교기관, 기독언론, 선교회, 

신학교 그리고 기도원 및 수양관 등

의 리스트와 함께 교회 웹사이트 주

소도 첨부했다.

이번 주소록에는 총 6,055개의 리

스트를 실었으며 교회는 총 5,501, 

기도원 44, 신학교 101, 선교기관 

134(선교사 43), 언론 28, 단체 30, 

서점 14 등이 수록됐으며 올해는 해

외공관 155개가 추가됐다.

올 10월말 작업을 완료한 ‘2012 

세계한인교회주소록’은 내년 1월부

터 미주 전역과 한국에서 무료 배

부된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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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1백여년전 땅끝 조선에 복음을 전하게 하

시고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로 저희 한

인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전세계 선교사 

파송 2위로 세워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까지 예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
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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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지원만으론 불충분...
복음만이 희망!

3면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조일구 목사(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7면

조석훈 목사 순교61주년기념 
추모음악예배

13면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성인 31%

2면

2위 뉴욕, 3위 뉴저지... 조지아 늘고 메릴랜드 감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하원 공식모토 압도적 재천명!

크리스천포스트, 396대9...
“미 건국정신 기리는 국시 재확인”보도

미국을 세운 건국자들에게 미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

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청교도인들의 

삶의 기본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도, 

지폐에 들어가는 문자의 우선순위도 살아계신 하나님(GOD)이 명시

돼 있다. 이른바 “국시”인 이 모토가 달러에 새겨진 것은 미국이 영

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독립국가로서 화폐를 발행하면서부터 오늘까

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규정중 하나이다.

그리고 냉전초기인 1956년 미국의 모토로 공식 채택된 이 모토는 

종교적 색채가 강해 국가 공식 모토로 적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종종 

제기됐지만 ‘하나님이 세속적이고 의례적 의미로 쓰였다’는 법원 판

결에 따라 공식 모토로 자리를 잡았다. 이 문구는 미국의 모든 지폐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과 학교에도 새겨진 곳이 많다.

한편, 지속되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미 국민들의 불안과 스트레

스는 이제 극한까지 와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로 발전돼 무력 충

돌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행정부는 세

금 감면이나 경기 부양책 같은 지엽적인 정책들로 분노하고 있는 미

국인들을 달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아직까지는 불확

실하다.

반면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경제적으로 힘든 현 시점에서 

미국인들의 정신적 유대감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이 문구의 미국 국시 재천명 결의안을 상

정시켜 지난 2일 396 대 9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다시 한 

번 미국인들은 미국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하나님

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탄원으로,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려

는 의지가 보인다고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보도한다

(US House Reaffirms ‘In God We Trust’ as National Motto).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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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교단별 현황

장로교 47%

침례교 19%

하나님성회, 순복음 8%

감리교 14%

 성결교 5%

독립교단, 초교파 및 기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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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1. 미국인 중 1/3이 자신들의 잠

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살기에만 급급하다.

사람들에게 있어 경제적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 1/3은 자신이 가

진 재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

루하루 살아가기 버겁기만 하다. 여

기에는 전혀 자신의 의지나 재능과

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6%의 하루살

이와도 같은 미국인들과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26%의 불만족스런 미국

인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그나마 미국에서 제대로 

자신의 기량이나 잠재력을 통해 살

고 있는 사람들은 57%로 주로 엘더

스(Elders, 65세 이상)나 삶과 신앙

의 일치를 보이며 사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

람들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신앙을 통해 자신

을 갈고 닦은 사람들만이 그나마 경

제적 행복까지도 누리고 있다.

 
2.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과거

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산다.

현재의 삶이 각박하면 사람은 누

구나 화려했던 과거나 불투명하지

만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

래로 자신의 삶은 의탁한다. 그런데 

미국인들 중 무려 7천만 명이나 되

는 사람들이(31% 성인들), 과거나 

과거에 무엇을 했던 그 당시로 돌아

가고 싶다는 마음을 호소한다. 

이들은 주로 20대 후반 성인들, 

흑인, 이혼한 성인, 결혼하지 않은 

개인들과 대학교를 다녔지만 학위

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삶과 신앙에 일

치를 보이며 사는 크리스천들은 그

리 많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는 사실

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소득 가정 중에서는 38% 정도

가 과거에 대한 향수를 토로하고 있

고, 고소득 가정 중에서는 25% 정도 

역시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3. 거의 7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인들이 정서적인 갈등을 매일 경험

하며 살고 있다.

만약 당신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인 고통이나 갈등이 있

다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응답하

겠는가? 미국인들 중 30%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갈등과 고통 

그리고 고민의 연속이라고 응답한

다.

특히 저소득 가정, 이혼한 사람들, 

여성 그리고 신앙과는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반면에 결혼한 성인들, 엘더

스, 남성 그리고 삶과 신앙의 일치

를 보이며 사는 크리스천들은 이로

부터 조금은 자유롭게 살고 있다.

 

4. 미국인들 중 1/6은 교회와 종

교의 역할에 대해 갈등을 갖고 있

다.

전반적으로 15%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갈

등이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나 

종교에 그 책임을 전가한다. 다시 

말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아무

런 반응이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로 20대 성인들이나 대학졸업

자들, 미혼 성인들, 비 크리스천들이

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이 하

나님에 대한 반감이나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유사하게도 16%의 미국인들은 

교회공동체에서 경험한 상처들로 

인한 ‘뒤끝’을 안고 살아간다. 특

히 여성이나 부머세대(Boomers,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이혼한 성인들이 상처로 인

한 쓴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이번 설문 결과를 이끈 바나리서

치의 데이빗 키너만은 현재 보여지

는 경제 침체는 “윌가 점령대”처럼 

1%의 가진 자와 99%의 가지지 못

한 자의 갈등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

다: “월가 점령 운동의 이면에는 바

로 반 제도주의와 경제나 국가 그

리고 금융권에 대한 환상에서 눈을 

뜬 미국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보여

진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증폭되고 있

는 제도권에 대한 불만족은 단기적

이라고 키너만은 진단한다. 왜냐하

면 월가를 점령하고 누군가에게 이

렇게 만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성취에 

대한 갈망이나 희망이 해소되는 것

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절

대적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는 분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앙공동체는 현재 자신의 삶을 분노

라는 외면적인 분출에서 지쳐 돌아

오는 미국인들에게 신앙으로 이들

을 치유하며 소생할 수 있도록 기도

하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더욱 가깝

게 다가서야 한다. 

삶과 신앙 일치보이며 사는 65세이상 크리스천들이 가장 행복

제도주의 국가, 금융권, 교회, 환상에서 눈뜬 실망과 분노 결과

바나리서치, “장기적 경제침체로 미국인들 점점 반제도적 성향화” 보도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성인 31%

오래 지속되는 경제 한파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연일 경기 부양이나 

회복책을 제시하고, 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미국 젊은 세대들은 월

가를 점령하면서 미전역으로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기 침

체 희생자인 미국인들의 정서나 정체성을 간과되고 있어 미국인들이 점

점 더 국가나 금융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라는 ‘제도’권을 불신한다는 

그리 밝지 않는 설문 결과가 발표됐다.

바나리서치(Barna Research)는 지난 4월 미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출

된 성인 1,014명에게 전화로 현재와 같은 경제적 파산 상황에서 살아가

는 솔직한 심정을 물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잠재력이나 희망과는 상관

없이 국가나 기업 심지어는 종교라는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상황

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돼(70 Million Americans Feel Held 

Back by their Past),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드러났다. 바나리서치의 이번 설문 결과는 95% 신뢰도에 오차율

은 +/-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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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

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

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

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

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

로, 간절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

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

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며 지혜와 평안을 얻

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

에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정계에나 교육계나 문화, 예술 여

러 분야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지식과 지

혜, 좋은 성품, 좋은 습관, 좋은 기술 등등 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 게

이츠는 인생과 비즈니스 삶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무기는 좋은 습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 긍정의 성품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긍정의 성

품을 가진 자가 있고, 부정이나 불평이 성품화 된 자가 있습니다. 우

리는 “꿈은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긍정의 생각으로 그 마음이 세팅

되어 있어야 합니다. 꿈이 허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긍정이 

성품화 되어야 합니다. 물론 허영을 꿈이라고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

다. 긍정이 성품화 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혹시 성공

했다고 할지라도 자리도 잡지 못한 채 순식간에 그에게서 떠나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성품은 우리의 전 지체에 신호를 보내어 말이나 모든 행동이 

똑같이 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이 성품화 

된 자에게는 그가 가진 꿈이 즉 그 꿈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보람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2. 열정이 체질화 된 자를 찾습니다. 열정은 역시 그 자체가 행복

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기대와 자신감에서 열정이 솟아나

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살며 자기가 하는 일에 보

람을 느끼며 일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긴다는 것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열정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현실화시

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열정은 자신의 오늘과 내일을 한 편의 

드라마화 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은 

99%가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바울의 열정을 잘 압

니다. 복음의 비전을 위해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 매 맞음과 헐벗음

과 고문과 구타와 감옥 그 어떤 고난도 그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

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열정이 체

질화 된 자들이었고, 그 열정이 식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숨지는 순간까지 변치 않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충정이 습관화 된 사람을 찾습니다. 충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충정이 습

관화 된 자가 있고, 게으르고, 무슨 일이나 근성으로 하는 자들이 있

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애정을 가

지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아부적인 열심이나 기분적인 

충정은 올바른 충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충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지도자가 바귀어져도 환경이 

달라도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맡겨진 일에 활활 타오르는 충정의 에

너지를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 습관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과 열

정과 충정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 된 자에게는 변치 않

는 초심으로 자신을 독하게 다스리며 그 과정의 그 어떤 고난도 결

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

정과 열정과 충정이 습관화, 체질화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내

실에 관심이 없고 전시적 효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며, 언제나 요

행을 바라며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기보다 상대방을 넘

어지게 하고, 무너뜨림으로 자기가 앞이 되고, 윗자리가 되기를 노

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긍정이 성품화 되어 있는 사람, 열정이 체

질화 되어 있는 사람, 충정이 습관화 되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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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최근 소말리아를 세계에서 가장 최

악의 상황에 빠진 국가로 분류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고, 소말리아인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 기능이 사

라져버리니까, 해적들이나 테러리

스트들의 온상이 되고 있기에, 선뜻 

누구도 소말리아에 가겠다고 나서

는 국가들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된 인도주

의적 단체들만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난횡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현지에서 식량 지원을 통

해 한 명이라도 아사로 사망하지 않

게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는 중

이다.

최근 소말리아의 기근 현상을 살

펴보고 돌아 온 브라이언 스틸러

(Brian Stiller), ‘세계복음주의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신

임 지구 대사는, 단순한 식량 지원

만으로는 소말리아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없

다고 단언한다.

“가뭄은 분명히 자연적 재난입니

다. 그런데 가뭄(drought)은 기후

로 인한 재난이지만, 기근(famine)

은 인간이 만든 인재입니다. 소말리

아 정치적 상황이 바로 현재와 같

은 참담한 현실을 만들게 된 것입

니다.”

스틸러는 다음 달이면, 75만 명

이나 되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기아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소말리아 현지 상황이 마치 무법천

지와 같다는 점에 강조를 둔다. 그

러나 크리스천들만이 상황에 개의

치 않고, 병든 자, 홈리스, 굶주린 자

들에게 지난 2010년부터 소말리아 

현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특히 국경 지대에서 구호사역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다답  

캠프는 케냐에 마련된 소말리아 사

람들을 임시 거주지로 4십만명이 

자신들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다. 무

려 2조 달러에 해당되는 식량이나 

구호품 그리고 생필품들이 크리스

천 인도주의 단체들에 의해서 다답 

캠프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식량 지원만으로는 기근

과 맞서 싸울 수는 없다. 전쟁과 내

전 그리고 복잡한 소말리아 사정들

이 만들어낸 기근을 소말리아에서 

완전히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종합

적인 접근 방법이 절실하다는 것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크리스천 

인도주의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

다.

스틸러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 

즉 소말리아 사람들의 영적, 도덕

적 개혁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바

로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에 따른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

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들

이 그 뜻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

기 때문이다. 

현재 소말리아 정권의 대부분 지

도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고, 복음이나 서방 세계에 대한 미

련이나 사랑이 없다. 1천만명의 사

람들이 사는 소말리아에는 단 한 개

의 교회공동체도 없다. 거기에 종교

상의 자유도 없고, 새 정부 역시 종

교상의 자유를 아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난민 캠프에서 복음을 접

한 소말리아 크리스천들은 참으로 

무모한(?) 희망을 날마다 꿈꾸고 산

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생생하게 체

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무법천지이자 희망이 사라진 소말

리아의 영적 가뭄에 단비와 같은 마

셔도 마셔도 물리지 않는 생수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소말리아 사람들은 단

순히 신체적인 기근만으로도 힘들

어 하지 않는다. 바로 심장을 비수

로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아무런 희

망 없이 살아가고 있기에 아무런 희

망이 없다는 영적 기근에 빠져 있

다. 따라서 단순하게 식량 지원만으

로는 소말리아의 지친 영혼들을 살

릴 수는 없다. 바로 영적이고 도덕

적인 개혁과 갱신이 소말리아에서 

벌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바로 교회공동체가 아

무리 참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

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들

어나간 증거를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면에서 계속>

이 모토가 미국의 화폐에 삽입

하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살던 청교도들이 신

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했다. 모진 고생과 

난관을 뚫고 정착한 청교도들은 

첫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고 난 

후 제일 처음 한 것은 감사예배

와 함께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감

사의 제사였다

2년째 수확을 한 후, 그들은 

학교를 설립했다. 이것은 장래

의 미국을 짊어지고 갈 2세들

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이다. 

3년째 수확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자기네들이 살 집을 지

었다. 즉 이들의 우선순위가 나

타나 있는데, 삶의 첫째 목적이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만 장래가 보장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

루고 독립이 되어서 영국화폐가 

아닌 독자적인 화폐를 만들 때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주고 도와

주신 이는 하나님(GOD)이라는 

신념에 차 있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후손에게 전

하기 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

니는 지폐에 이 글을 넣게 됐으

며 이 문자는 어떤 지폐에도 들

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결의안을 발의한 랜디 

포브스(J. Randy Forbes, 공화, 

버지니아) 의원은 현재 하원에

서 기도회 모임을 공동 주관하

고 있다. 그는 “국가 정체성 위기

와 국가적 모토에 대한 대중적 

혼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신적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라며 상정 이유를 밝혔다. 

포브스 의원은 이 문구를 공립

학교와 정부 건물에 부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

통령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슬로

건을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E 

pluribus unum)’라고 잘못 언급

한 이후 슬로건의 중요성을 강

조해왔다.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는 1955년까지 미국의 표

어였다. 

따라서 동 결의안이 버락 오바

마 대통령 ‘비난용’이라는 분석

도 있다. 포브스 의원은 2일 동 

결의안 통과를 위한 토론에서 “

아직도 미국의 모토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치인이 있다”며 대통

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3

일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

님이 저절로 일자리를 만들어주

는 것은 아니다”며 “의회는 모

토 재확인보다 일자리법안 통과

에 관심을 쏟으라”고 일침을 놓

았다.

또한 포브스 의원이 상정안 

동 결의안은 미 공식 문서에서

나 전임 대통령들의 연설 중에

서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

성을 명기할 수 있는 다양한 사

례들까지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

을 앞두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

원이 보수 성향인 기독교 유권

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결의안

을 채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

오고 있다. 제럴드 나들러(Jer-

rold Nadler, 민주, 뉴욕) 의원은 

상정을 반대하면서 “미국 모토

는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며 “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이를 없애

지 못한다. 모토는 돈과 의원실 

천장, 워싱턴방문자센터 등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텍사스 공화당 하원의원인 테

드 포우(Ted Poe)는 동 결의안

의 통과를 시편 127편 1절에 있

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이 모

토에 강력하게 찬성한다고 다음

과 같이 밝혔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특

별한 국가이며, 선택받은 국가

로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과 같

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세

계 역사를 통해서 미국은 어두

운 세상을 비추어주는 봉화로 

섬겼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문이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

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

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

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 그대

로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주셔야 

하기에 동 결의안의 통과를 강

력하게 희망한다.” 

따라서 396 대 9라는 압도적

인 표차는 공화당 233, 민주당 

163 명의 하원의원들이 던진 몰

표로 국가 정체성 위기와 국가

적 모토에 대한 대중적 혼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신적 유대감

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었다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해석

이 지배적이다. 

동 결의안은 어떠한 법령이나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효과를 

즉시 발효할 수 있다. 

CT 보도, 소말리아 하루 2천명 아사...영적, 도덕적 개혁 요구

식량지원만으론 불충분...복음만이 희망!

지난 7월부터,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이라 불리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극심한 가

뭄은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오랜 가뭄에서 시작된 이번 식량위기는 국제사

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가뭄과 식량위기의 피해는 특히 소말리아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아브(al-Shabaab)의 위협

으로 작년 8월 모든 인도주의 단체가 떠나야 했던 남

부 중앙(South Central) 지역에서 그 피해가 가장 심

각하다. 많은 소말리아인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케냐

로 대규모 난민의 행렬을 이루어 이동하고 있고, 이미 

난민캠프는 소말리아 난민들로 혼잡한 상태이다. 최

근 알샤바아브는 다시 인도주의 단체들이 남부중앙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가뭄

으로 인해 2,000명 이상의 소말리아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말리아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이슬람극단주의자

들이 지배하는 지역이다 보니 구호기관이 접근조차 하

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동아

프리카 지역에서만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난민이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400만 명

은 아사 직전이다. 유엔아동기금은 최소 2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 상태에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내전과 가난에 지친 영혼들이 자연재

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사설을 통해 식량 지원만으로는 만성적인 내

전과 기근에 시달리는 소말리아를 회복시킬 수 없다

고 진단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크

리스천 정권만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정권을 개혁

하고 이에 부응한 개혁정책으로 아프리카의 뿔을 다

시 빛나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Fighting Famine 

Isn’t Enough: Some 2,000 Somalis die of starvation 

daily. Drought isn’t the reason).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하원 공식모토 압도적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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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이름은 우리와는 조금 다

르다. 우리의 이름은 단순하게 짓는

데 서양의 이름은 세례명이 있고 또

는 존경하는 성인의 이름이나 성공

한 가문의 이름을 덧 붙여 사용하기

도 한다. 그래서 길고 동명이인도 많

게 된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도 

다른 레오나르도와의 혼용을 방지하

기 위해 다 빈치(Da Vinci)라는 동네 

이름을 첨가한 듯하다.

레오나르도, 그는 특별한 예술가였

다. 데이비드 뱅크스라는 ‘천재 과잉

의 문제’라는 논문에서 인류역사에

서 나타났던 세 위대한 천재집단을 

추려냈다. 기원전 440-380년의 아

테네와 1440-1490년의 피렌체, 그리

고 157-1640년의 런던을 뽑았고, 이 

셋 중에서 가장 화려했고 풍부한 기

록을 남긴 곳이 피렌체라고 했다. 당

시 피렌체는 7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크지 않은 도시였다. 그리고 정치적

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그런 도시에

서 어떻게 그리 많은 천재가 짧은 기

간에 우후죽순처럼 배출될 수 있었

을까? 그것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천재 중 한 사람이었던 레오나

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집을 알고 있

다는 P의 안내로 그 곳을 방문했다. 

그가 태어난 토스카나 지방은 낮은 

구릉으로 구성되어있어 그림 같은 모

습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곳의 풍경을 담기 위해 즐겨 찾는

다고 한다.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빈

치는 감람나무들로 둘러싸여있는 농

촌의 작은 마을이다. 이스라엘의 감

람산에는 수령이 이천년이 넘는 감람

나무라고 소개하는데 이곳의 감람나

무들도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나무들로 가득하다. 얼마나 감람나무

가 많은지 가로수조차도 감람나무로 

구성되었다. 빽빽하게 들어선 감람나

무 가지들을  헤쳐 가며 구릉으로 난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어느 건

물 하나가 오른편에 고즈넉하게 서있

다. 그 건물이 바로 레오나르도가 출

생한 곳이라고 한다. 다른 집은 없나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500여 미터 떨

어진 저편 구릉에 한 채가 있을 정도

로 이곳은 아주 외딴 곳이었다.  .

그 건물을 보더니 동행한 전남 장

성의 깊은 시골에서 왔다는 K는 말

한다. “내 고향 시골보다도 더 한 곳

이군요.” 이런 시골에서 그런 천재가 

태어났으니 놀랍기만 하다. 아주 허

술한 표정의 그 건물은 수리 중에 있

는지 판자로 가려 놓은 모습이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싶은 소녀처

럼. 그리고 열네 살에 피렌체로 이주

하여 베르끼오 공방에 들어갔고 28

살 때부터 벌써 유명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 땅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당

대에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고독하

고 가난한 삶을 영위해야 했는데 그

런 점에서 레오나르도는 행복한 예술

가다 싶다.

그의 대표작은 밀라노의 산타 마

리아 그라치의 교회당(Santa Maria 

delle Grazie)벽에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리고 밀라노의 성프랜치스코 성당

에 있던 것을 팔아버려 현재 루불 박

물관에 있는 암굴의 성모(Madonna 

of the rocks)와 모나리자다. 그 중에

서도 압권은 단연 모나리자라고 평

론가들은 꼽는다. 그는 대상의 내면

이 없다면 그 그림은 죽은 그림이라

고 했다. 그래서 언제나 표피적인 그

림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상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몸부림 쳤다. 그가 최

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목격자의 증

언에 의하면 받침대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

며 종일 서 있곤 했다고 한다.

그는 그림의 윤곽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희미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창안

했는데 그것을 스푸마토(sfumato)라

고 한다. 이것은 석회를 바르고 석회

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속으로 뒤섞여 들

어가면서 형성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도록 

희미한 윤곽선과 스며든 부드러운 색

채의 조화로움으로 여운을 남기게 했

다. 마치 모나리자의 눈과 입모습이 

보는 이마다 해석을 달리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정황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까지의 그림은 무엇인가 

딱딱한 느낌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대상이 살아

있는 것 같고 영혼이 존재하는 것 같

은 생생한 그림을 그렸다. 그의 대표

작 모나리자의 은은한 미소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이 도전했는지 모른다.  그

가 그린 그림의 중심인물에 대한 은

은한 명암을 통해 그의 강조점이 느

껴진다. 우리가 언제나 드높여야 할 

그 분을 향한 신앙의 표현처럼....

목 양 칼 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의 이마에 ST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창피

해서 아무 곳도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초기 청교도들 중에 

Sheep thief 즉 양 도둑에게 이니셜

로 ST를 이마에 찍고 다니게 한 벌

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의 

양 도둑이 ST란 낙인을 받았는데 

둘 중의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도망 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마

을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

서 다 도와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대

신 매맞아주고, 누가 임종하면 슬픈 

사람 옆에 사흘이라도 같이 있어줍

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 사람들은 양 도

둑이라는 의미의 ST를 성자(Saint)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둑놈

이 성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냥 되었을 까요? 그는 숫한 회개의 

삶의 노력과 훈련으로 변화 되었고 

결국 성자란 칭호를 받게 된 것입

니다. 훈련을 통해 결국 변화된 것

이지요. 

변화하는 시대를 사는 사람 가운

데는 3부류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

다.  

1. 변화의 시대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

2.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

고 안주하는 사람      

3.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

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종

류의 사람이 되어야할까요? 모두가 

3번을 말씀하셨는데 왜 3번이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창세

기 1:26에서 잘 가르쳐주신다고 믿

습니다. 창1:26절에는 하나님이 인

간을 만드실 때 “그로 바다의 고기

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

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스리

는 존재는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고, 변화에 뒤 떨어지

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서 끝없이 변화하길 원하신다

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을 보면 가나안이

라는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는 이

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들이 아무

리 2세들이라고 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

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을 직접 본 

자들이요, 아니면 그런 사건을 수 

없이 부모님께 듣고 자랐던 자들입

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모압에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변화 앞에서 그들은 22절에 

“정탐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 두렵고, 불안하

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

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겁이 나고 두려워 하

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로 서기위해 성화(제자)훈련으로 

가는 길이 필요한 줄 알고 해야 하

는 것도 알지만 우리도 불안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내야 할 지, 이러다 

성경에 빠져 사모가 된다든지, 목사

가 되는 건 아닌지, 맹신자가 되어 

도로에 뛰쳐나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 믿

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건 아닌지, 분명히 또 숙

제 내어 줄 텐데 학교 다니면서도 

숙제한 것도 모자라서 이 나이에 또 

숙제 하리!”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뿐만 아니

라 우리 교역자도 교인들이 힘들진 

않을까? 이렇게 훈련한다면 꽤 오

랜 시간이 걸릴 텐데 중도 포기하면 

아니 함만 못하는데...하면서 또 과

연 잘 따라 올 수 있을 까? 하는 두

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저는 성경 속에 베드로를 훈련시켜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

수님을 보고는 의심 없이, 겁도 없

이, 두려움도 없이 무식하게 예수님

만 바라보고 바다에 풍덩 뛰어듭니

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

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

지지 않고 물위를 걷고 있다는 겁

니다. 베드로는 신이 났습니다. 그

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이나 갔을까요? 그는 

자신이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러

나 그때 그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놓치고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바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게 되

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

까?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물

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

다. 성경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위

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포옹을 하

면서 아마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

누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베드로야! 정말 놀랬지, 정말 죽

는 줄 알았지, 하시면서 베드로야 

난 네가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물위를 걸은 사람은 너 한 사

람 뿐이니까!” 하시면서 물에 빠진 

사건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물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칭찬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이민교회

가 교회로서의 본질인 예수님의 제

자를 키우기 위해, 흠이 없고 온전

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기 위

해 성화(제자)훈련 더욱 열정적으

로 해야 하는 상황과 똑 같다고 봅

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이 상황에

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

리게 한 마디 말씀을 하신다면 무엇

이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사

랑하는 이민교회 성도들아, 이스라

엘 백성처럼 정탐하지 말고 베드로

처럼 그냥 나 만 보고 한 번 해보렴,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칭찬해주고 

하다가 잘 못하여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그리

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사는 것이 우

리가 가야 할 삶이라면 이 우리 이

민교회가 적든, 크든 성화(제자) 훈

련 시스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

고, 힘든 일이 생겨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

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 기쁨을 드리겠다는 선한 마음, 

선한 동기를 보시고 어떡하든 하나

님은 우릴 건지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바울도, 요셉도, 아브라

함도, 오늘 본문의 모세도 여호수

아도 갈렙도 훈련의 기간이 다 있

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

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요 성

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

리 모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

어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제 가정

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

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

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결국엔 변환된 그리스

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

하게 하실 겁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

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실겁니다. 

온전한 성화(제자)훈련으로 이민교

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넘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변화

를 위한 훈련이라는 황금 길을 갑

시다.  

푸/ 른/ 초/ 장 

손태정 목사
 (주성선교교회 담임) 

“변화로인도하는 황금길-훈련!”
신명기 1장 19-33절



52011년 11월 12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목  회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제가 알기로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계20:11-14절을 보면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으

로 나오나요? 생명책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책인지요? 정

말 행위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지요? 

-토랜스에서 준 박 집사

A: 구원은 집사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한마디로 엡2:8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Sola 

Fide)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

이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100%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

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o.oo1%도 안 들어갑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헤

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란 것은 하나

님 앞에서 헌 누더기와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 인간의 행위로 구원

받을 육체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

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

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어느 누구 신학자의 말처럼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의 신인협력(神人協力)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

락하고 전적인 영적 무능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게 구원

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1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백보좌 심판을 말하는

데 이것은 믿는 자에 대한 것이 아닌,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심

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

가에서 우리 대신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예수를 믿

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

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지운다고 말합니다(계20:15). 생명책은 천

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는 행실록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사

람들의 행실이 기록된 책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예수그리스도

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앙으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되어 못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된 행위에 의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불 못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께...인간행위는 도움 안돼

본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순환달력을 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부터 

시작하여 4주 후에 성탄절을 맞이

하게 되고 이어 1월 첫 주부터 현현

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현절은 그

리스도가 이 세상의 하나님과 구세

주로 계시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현절에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예배

와 봉헌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순절

로 지키게 되는데 속죄일로 시작되

는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

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서 가장 절정이 되는 중요한 주간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

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로부터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킵

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이어 바로 부

활절로 교회력은 이어지는데 부활

절은 교회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

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며 곧 우리의 부활이 확증된 믿음

의 산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

고 이어서 성령강림절 즉 오순절이 

이어지는데 오순절이란 50일을 뜻

하는 것으로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날에 예수 그

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교

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신 사건

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까지를 

교회력의 전기축제기라고 할 수 있

으며 이어 6개월 동안은 후기축제

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의 몸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지체

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

회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원하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

기축제기는 교회의 성장기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주신 구속사역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

력에 의해 교회문화가 형성되고 한 

해,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

로 성장하고 부흥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교육과정

을 세우는데 있어 ‘교회력에 의한 

교육과정 세우기’라고 타이틀을 붙

였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적인 

달력에 의해 교육과정을 세운 것은 

이해와 수용의 편이를 위해서였습

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교회력의 

본질을 떠나지 않고 그외 교회가 지

키고 있는 절기들과 주일학교 프로

그램 등을 접목하여 주일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호에 이어 ‘교

회력에 의한 연간교육과정 세우기’ 

7월부터 서술하겠습니다. 7월은 교

회력으로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만 감사에 관한 주제는 11월 추수감

사절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기

로 하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서

는 여름방학이 매우 중요한 기간이

기 때문에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맞

추어 교육과정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 여름성경

학교를 6월 또는 7월 더러는 8월에

도 갖습니다. 또한 수양회나 단기선

교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름 방학

기간에 갖습니다. 어쩌면 어린 자녀

들이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그

러나 계획부터 아이들에게 적중되

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들에

게 실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철

저한 계획과 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VBS이든지 여름캠프(Summer 

Camp)나 리트릿(Retreat)이든지 

단기선교이든지 기도로 잘 준비하

고 학습과 활동의 주체가 바로 어린

이 자신들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

성하되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영적

체험은 물론 신앙적으로 도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단방약이나 충격요법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매 주일 주일학교 프로그램

과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팔로업(Follow Up)이 있

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여름캠프에서 어린 학생

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

으심과 죄 용서에 대하여 설교를 하

고 이어 아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

면서 준비해 온 ‘관’ 속에 아이들을 

하나씩 눕히고 못질까지 하는 충격

요법을 사용하여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과연 어린 아이가 그 적은 나이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기에 그렇

게 까지 해야 했을까? 이제 좀 더 커

가면서 또 어른이 되어 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터인데 그 때는 과

연 어떤 충격요법으로 그들을 돌이

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

면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

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아이다운 방법 즉 적

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려서부터 너무 심한 충격을 받은 아

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돌발

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고착되

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공한 훌륭한 한인들

(정치인, 법조인, 체육인, 예술인, 교

육가 등)을 초청하여 성공스토리나 

간증을 듣게 하고 점심을 공급한 뒤 

아이들을 야구장이나 농구장이나 

박물관이나 수족관 또는 동물원이

나 식물원 또는 디즈니랜드 등 유락

시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견학이

나 놀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효과적인 교육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연

령과 생각의 범위에 따라 관심대상

이 맞지 않으면 성공스토리나 간증

이 빗나간 화살같이 되어버리고 오

히려 견학이나 놀이에 더 흥미를 가

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중

요한 것은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말

씀을 가르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

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할

지라도 예배자로서 그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들에게 흥미로

운 것이 없어질 때면 그냥 떠나버리

고 말 것입니다.

8월에는 우리 한국민족에게 잊

을 수 없는 8.15광복절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둡고 암울했

던 일제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절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체험할 수 있게 해

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역사

의 기록의 한 페이지로만 남겨지고 

전혀 무슨 날인지도 알지 못하는 우

리의 2세, 3세들이 되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하여 유교절

과 무교절을 지키듯이 우리 자녀들

에게도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과 함

께 하는 행사나 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몇 년 전

부터 8.15광복절이면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와 공동으로 감

사예배와 더불어 행사를 갖는데 우

리 자녀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우리 

역사의 현장들을 알 수 있도록 일제

억압과 독립운동 그리고 생명을 걸

고 신앙을 지켜낸 훌륭한 신앙의 선

진들의 활동들을 담은 DVD를 제작

하여 영어로 나레이션(Narration)

을 삽입하여 보여주는 등 그들의 문

화와 접목하여 부모자녀가 함께하

는 귀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는 교회력으로 창조

절을 지킵니다. 성령강림절 약 13주

가 지난 다음 9월에서 11월까지를 

창조절로 설정해 지키는 것입니다. 

1956년에 스코틀랜드장로교회가 

이를 처음 채택했고, 캐나다연합교

회는 1969년 채택했으며 한국기독

교장로회도 1978년부터 채택하여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모르지만 9

월을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설정하

여 미국에서는 모든 학교가 새 학

기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주일학교

도 9월부터 새 학년으로 편성하여 

새로운 커리큘럼을 세우고 아이들

을 교육합니다. 백투스쿨(Back to 

School)과 새 학년의 의미를 잘 살

려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가? 목표가 무엇

인가? 그리고 바라는 열망은 무엇인

가? 그 모든 것들과 믿음과의 관계

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할 것입니다.   <13면으로 계속>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모든 프로그램은 기도로 준비하며 학습 활동 주체가 어린이들이 되도록 

단방약 충격요법이 아닌 주일학교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주일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세우기(3)

교 육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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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아얀간의 이푸가오(AyAngAn IfugAo)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을 지배하는 동안 이푸가오족은 미

국인 군인이나 교사들과 관계를 맺

기 시작했고 그 후 교통시설이 발달

하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큰 도

시로 떠나기 시작했다. 

삶의 모습 

이푸가오족은 대부분 농사를 짓

는다. 중요 농작물은 테라스(계단식 

논)에서 자라는 벼이다. 또한 벼를 

심은 사이사이에 목화, 콩, 무, 양배

추, 완두콩과 같은 농작물도 심어서 

키운다. 테라스를 만들지 않은 산사

면에서는 ‘베기와 태우는’ 화전농업

을 한다. 일단 작물을 거둔 뒤에 남

은 것을 태워서 다음 수확을 위해 땅

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고구마와 옥

수수가 이러한 농업 방식으로 재배

되는 주된 작물이다. 주식으로 고구

마와 함께 다양한 식품을 먹는다. 쌀

은 주술을 빚는데 더 많이 소비한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

으며 사슴, 박쥐, 새, 메뚜기, 유충, 

날아다니는 개미도 먹는다. 

이푸가오족 10대 소년 소녀들은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진다. 어린 소

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즉시 남자친

구와 결혼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아기가 젖을 떼는 순간부터는 아버

지가 주로 아기를 돌본다. 여자들이 

농사를 짓는 동안 남자들은 아이를 

돌본다. 

이푸가오족은 한때 사람을 사냥

하는 풍습(머리사냥)으로 알려져 있

었다. 그들은 이것이 공동체의 건강

과 안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즉 

공동체의 번식력이 증가하며 농장

이 비옥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한 그들은 다른 부족으로부터 사람 

사냥을 당하게 되면 마을의 안녕을 

해치게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만일 

한 마을에서 사람을 하나 잃으면 그

들은 상대 마을 사람을 한명 죽이고, 

그 머리를 취해 마을의 안녕을 회복

시키려 했다. 그 머리는 그 사람을 

죽인 남자의 집에 승리의 기념물로 

걸리게 된다. 

신앙 

이푸가오족의 종교는 매우 복잡

하다. 11개의 다른 부류의 신들이 

있다고 믿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신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다. 조상을 

달래기 위해 닭이나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 

조상의 혼에 대한 믿음은 장례의

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푸가

오족은 시체를 최대로 예우함으로 

죽은 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고인의 

시체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의자

에 끈으로 묶는다. 만약 부유한 집의 

사람이 죽으면 한 집에서 다른 집으

로 시체를 옮겨 다닌다. 그러면 각 

집안에서는 다른 집안보다 우월함

을 보이기 위해 고인을 기억하는 연

회를 베풀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때

로 2주간 계속된다. 그 뒤 시체는 동

굴로 옮겨진다. 1년 후 동굴에서 뼈

를 거두어내고 잘 씻어서 담요에 뼈

를 싼다. 담요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뒤에 있는 선반 위에 놓여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푸가오족은 여전히 그들의 종

교에 묶여있다. 비록 선교사들이 이

푸가오족 사이에서 수년 동안 사역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

히 아얀간 이푸가오족 사이에서 더

욱 그렇다. 

아 얀 간 

이 푸 가 오

족은 필리

핀의 말레

이 요 - 폴

리 네 시 안

(Malayo-

P o l y n e -

s i a n )집단

인 이푸가

오족에 속하는 종족이다. 5만명이 넘

는 아얀간 이푸가오족이 전체 이푸가

오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푸가오족이 주로 거주하는 이푸가

오 지방은 필리핀에서 인구가 가장 많

은 루존(luzon)섬의 북쪽에 위치한 산

악 지역이다. 

언어는 오스트로네시안(austrone-

sian) 어군에 속한다. 이푸가오족은 산

사면을 계단식으로 깎아 계단식 논으

로 만드는 발전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

으로 유명하다. 이 계단식 논에는 강

물의 물줄기 방향을 바꾸어 논을 가

로질러 물이 흐르게 한다. 20세기 초

까지 이푸가오족은 바깥세상과 완전

히 분리된 채 살았다. 미국이 필리핀

미 목회자 잇따른 자살… “이제 침묵 깰 때”

최근 텍사스 주에서 사역하던 

한 미국 목회자가 자살하면서, 미 

교계 내에 목회자 돌봄 사역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텍사스 주 

플라노시 헌터글렌침례교회에서 

20년간 사역했던 킴 홀 목사(Kim 

Hall)는 10월 22일 새벽 플라노 시 한 호텔에서 숨

진 채 발견됐다. 그는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목회자의 자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해 8월 플로리다 대형교회(교인 약 8000명) 목회자

인 재커리 팀스 목사(Zachery Tims, 42세) 역시 뉴

욕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팀스 

목사는 1996년 플로리다 주 아폽카 시의 데스티니

크리스천교회(Destiny Christian Church)를 개척

해 담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약물 중독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변화

를 경험했으며, 2009년에는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4

명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회자의 자살은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미

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다. 오

클라호마 주 털사 사우던힐스침례교회 담임 헤스 

헤스터 목사는 최근 일어난 자살 사건과 관련 블로

그에 올린 글을 통해 “솔직히 사회의 무관심에 놀

랐다. 죽음으로 몰고 간 상황이 어떠했건 간에 우리

는 한 동료를 잃은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

해 말해야 한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를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며 살아갈 욕심

보다 고통스런 자리를 선택하면서까지 개인적인 고

통을 끊을 욕심이 승했던 이유를 들여다봐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헤스터 목사는 새들백교회에 기반한 목회자 돌봄 

사역인 셀러브레잇 리커버리 사역(Celebrate Re-

covery, 이하 CR)을 6년 전 시작,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교회 내 사역자들(목회자들)이 개인

적 고민과 걱정거리를 자유롭게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R 사

역은, 성경적 원리와 알코올중독회복 12단계 원리

를 복합해 개발됐다.

헤스터 목사는 “수 년 간 우리는 침묵 속에 많은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간과해 왔다(때로 그것이 그

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침묵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소통하고 털어놓는 데 굉장한 어려

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역을 통해 4년 간 나 자신

을 치유했다. 나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 많은 교

회, 단체들이 목회자 돌봄 사역을 시작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CR 사역은 1991년 새들백교회에서 

시작된 목회자 돌봄 사역의 하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60년 설교 인터넷서 청취

빌리 그레이엄(사진) 목사의 60년 설교를 클릭 

한번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

(BGEA)는 ‘빌리그레이엄 오

디오 아카이브(보관소)’ 서비

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오디오 아카이브에는 그레이엄 목사가 전 세계

를 다니며 설교한 1600여개의 메시지가 수록돼 있

다. 설교는 인터넷 홈페이지(billygraham.org)에서 

들을 수 있으며 날짜와 지역, 주제별 검색이 가능

하다.

BGEA 커뮤니케이션 담당 켄 바룬 부회장은 “그

레이엄 목사는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한 미국의 

첫 설교자였다”며 “인터넷을 통해 땅 끝에서도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디오 아카이

브는 오는 7일로 다가온 그레이엄 목사의 93회 생일

에 앞서 완성된 프로젝트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다.

BGEA에 따르면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는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60년 전의 설

교가 현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한 울림과 감동을 던

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

과 맞물리며 다시 한번 그레이엄 목사의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바룬 부회장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사역 방법

은 시대에 따라 변천했지만 그의 설교는 변하지 않

았다”며 “메시지는 시기적절하며 지금 상황과 맞아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

크루세이드(Crusade)’ 집회를 끝으로 대중 전도 현

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계승, ‘페스티벌(Festival)’ 집회를 잇고 있다. 

BGEA는 올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

들의 질문에 답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임신부 식량 지원 시급”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가 지난 1일 북

한 어린이와 임신부 등 수백

만 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

망과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

출돼 있다며, 국제사회에 기

금 지원을 요청했다.

유니세프 북한사무소 대표인 비자야 라즈반다리

는 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 어린이 등을 위한 식량 

지원 활동에 2천4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460만 달러만 접수됐다”며 “기금 지원 없이는 영양

실조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금지원이 안 되면, 북한 아이들의 성장·발

달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북한

에서 활동 중인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도 비슷한 기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니세프는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부진

과 인지발달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영양실조를 겪

고 있고,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은 설사병과 중증 호

흡기 감염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

을 알렸다.

중국내 탈북 고아 최대 10만명

중국에서 국적 없이 떠도는 탈북 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이른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

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밝

혔다. 이제까지 한국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 고아를 2

만여 명으로 추산해왔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보고

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과 중국 남성이 낳은 자녀의 상당수가 아

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며 “결국 중국 시민권에 해

당하는 호구 취득이 거부되고 공공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또 비정부기구를 인용, “중국 내 탈북자들 중 70%

가 여성이고, 이들 10명 중 9명은 인신매매되고 있

다”고 폭로했다.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7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이어 지난 4

월 ‘무국적 북한 어린이 지원전략 개발 등에 관한 법

안’을 제출했고, 앞선 2월 상원에서는 ‘2011 탈북 난

민 입양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

근 미국을 방문한 류우익 통일부장관에게 ‘6·25전쟁 

포로 및 실종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

의안’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튀니지, 이슬람 정당 압승에 기독교계 우려

튀니지에서 지난 달 23일 실시된 첫 자유선거가 

이슬람 정당의 압승으로 결론난 

데 따라 현지 기독교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선거 결과

에 따르면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

나흐다(Ennahda) 당이 217석 중 

90석을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엔나흐다 당

은 일반적으로 온건 이슬람 성향으로 인식돼 왔지만 

현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제1당과 이집트의 무

슬림형제단과의 긴밀한 관계가 염려거리를 제공하

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보도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온건 이슬람을 표방하며 혁명 후 

이집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대표적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 중 하나다.

엔다흐다 당 대표인 라체드 간누치의 강경 이슬

람 성향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신문은 이슬람 정당

의 압승은 향후 제정될 헌법에 보다 큰 이슬람의 영

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기독교

인들의 종교자유가 과거보다 더 위협 받게 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의 근원지이자 그 영향을 받

은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들 중 첫 자유선거를 실시

했다. 튀니지에서의 이번 선거는 앞으로 다른 아랍의 

봄 국가들의 선거 결과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을 가져

오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튀니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정

당의 득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알자지라 

연구센터의 라피크 압데살렘은 “튀니지에서 일어나

는 일은 한 나라의 일이 아니다. 아랍의 봄은 아랍 세

계가 정치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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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어느 가정에서 젊은 부

부가 싸웠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로는 도저히 자기 부인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아내를 때리려고 손

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는 그런 남편을 피해서 얼른 도망

쳐 달아났습니다. 

남편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렇게 쫓아가다 보니 아내는 보이

지 않고, 어린 아들만이 문밖에서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아버

지가 벌컥 화를 내면서 아들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년 어디로 도망갔냐?” 그러자 겁

에 질린 아이가 엉겁결에 대답하

기를 “예, 그년... 저쪽으로 도망갔

는데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흔한 이야기들 중에 “자녀는 낳

기보다 기르기가 더 어렵고, 기르

기보다는 바로 교육하기가 더 어

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

격자로 잘 기르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의사

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

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자격증이

나 면허증을 따면 그만입니다. 그

러나 부모가 되는 데는 자격증도 

없고 면허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녀

들을 기르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

아 가면서 부모노릇을 하게 됩니

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

보다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교

육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

려운 자녀교육을 잘 감당해서 칭

송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

한 이후에도 1,900년 동안이나 나

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가

는 곳마다 미움과 박해를 경험하

였고, 나치 정권에서는 최소한 600

만 명이나 참혹하게 학살을 당했

습니다.

나치의 만행은 대표적으로 동구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보

면 잔인한 학살의 현장을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독가스 실험실과 학살당한 사람들

의 유품, 특별히 그들이 신던 신발

들을 모아놓은 교실을 볼 때에는, 

소나 돼지보다 잔인한 학살의 비

극적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리고 가슴 아픈 

유대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

어져서 그렇게 유랑의 삶을 살던 

저들이, 1948년, 이스라엘 땅으

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습니

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

들이 그렇게 2천년씩이나 유랑하

며 이방 땅 이방 문화 속에서 흩

어져 살았던 저들이었으나 저들의 

신앙, 저들의 종교의식, 저들의 전

통, 그리고 저들의 언어, 저들의 문

화 ... 그 어느 것 하나도 잊어버리

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더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겠습니까? 한 마디로, ‘신

앙교육’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

로 이 신앙교육 때문에 지금도 유

대민족은 3-4대가 함께 어울려 살

아도, 조금도 세대 차이를 못 느낀

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 신앙교육으로 인하여 세대 차

이는커녕, 오히려 자녀들이 서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저들만의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의 각계각층을 선도하고 있다

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노벨상

의 1/3을 유대인들이 수상했습니

다. 특별히 경제 분야에선 65%를 

휩쓸었습니다. 이 나라 미국의 변

호사들 가운데에는 적어도 20%가 

유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400명의 재벌가운데서 23%가 유

대인입니다.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들 중에도 50%가 유대인이라

고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대학의 

교수들 중에도 30%가 유대인입니

다. 하버드 같은 명문대학교 교수

들 중에 특히 법대교수는 유대인

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민족, 힘 있

는 민족, 막강한 민족이 된 배후에

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겠습니까? 

바로 신앙 교육의 힘이 있다는 것

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바

로 오늘의 저 이스라엘, 오늘의 저 

위대한 유대민족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 우

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

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더

욱 위대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

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

게 하면 좋겠습니까?  

1.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녀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4-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

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쉐

마”라고 부르는데 한 마디로 “들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고 말씀하지만 원어 히브리 성경

에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

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

의 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들

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도신경을 외우고 믿고 고

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인들도 언제나 먼저 이 말씀을 외

우고 믿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

지 않았습니까? “10계명 중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참

으로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질

문 앞에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뭐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성경전체의 

요약이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

다. 유대민족의 신앙의 총체적인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이 한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

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

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 사랑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이 바로 유대민족의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

르친 것입니까? 신앙교육의 교사

가 누구였습니까? 저들의 부모였

습니다. 유대민족의 아이들을 신

앙으로 교육하는 가장 훌륭한 교

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학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자

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2:15절을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찌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

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을 얻고자 하심이니라...”고 말씀합

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

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

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경건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이

유 중의 하나는 바로 “경건한 자손

을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

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고 또한 

이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쉐마의 기독교 교육(1)
(신명기 6장 4-9절)

조일구 목사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유대인사회 세대차 없는 건 부모 신앙교육 때문

신앙의 총체적 말씀인 쉐마 핵심은 오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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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읽는 위인전기들 중에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 명단 중에는 갈릴레오 갈

릴레이, 존 뉴턴, 앨버트 아인슈타인, 루이 파스

퇴르 등 쟁쟁한 과학자들의 이름들과 더불어 거

의 빠짐없이 이름이 등장하는 좀 특이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업적은 다른 모든 과학자들의 

업적과는 종류가 다른 독특한 것이다. 이 사람

은 파스퇴르와 동 시대 사람이기도 한데 파스퇴

르는 이 사람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단 

파스퇴르뿐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거의 모든 

과학자들도 그의 이론을 적극 반박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과

학자의 반열에 올

라 있는 이상한 이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이다. 

세상에는 찰스 

다윈(Charles R. 

Darwin, 1809-1882)을 위대한 과학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영

국에서 다윈은 영국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10파운

드 지폐에 그의 초상이 올라 있고 왕의 대

관식이 열리고 군주들과 유명한 과학자들

이 묻혀 있는 웨스트민스터사원(West-

minster Abbey)에 뉴턴이나 맥스웰 같은 

쟁쟁한 과학자들 틈에 한 자리를 차지하

고 있다. 영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도 다윈은 세기를 빛낸 과학자로 추앙

을 받고 있다. 과연 다윈이 위대한 과학

자일까?

위키 백과사전에서 과학의 정의를 보면 

“과학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

식의 체계를 말한다. 더 좁은 의미에서 과

학이란 인류가 경험주의와 방법론적 자연

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

다. 현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학지식이

란 것은 검증 가능한 방법 즉 증명이 가능한 방

법으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구분

하면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과학적이지 않은 지

식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과학적이지 않은 지식

이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

다. 과학적인 것은 관찰이 가능하고, 실험이 가

능하고, 반복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

이 된 것일 뿐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사람

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은 과학적

인 존재가 아니다. 생명은 관찰이 안 되고, 실험

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위키 백과사전을 보면 “과학자들은 자연

계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과학적 방법론에 따

라 자연적인(초자연적이지 않은) 이론으로 설명

하려고 시도한다. 과학의 분야들은 크게 다음의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연과학은 인간

에 의해 나타나지 않은 모든 자연 현상을 다룬

다. 둘째, 사회과학은 인간들의 행동과 그들이 

이루는 사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

앞에서 정의된 의미의 과학을 때로는 순수과학

이라고 하여, 과학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인 응용과학과 구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

하는 과학이란 순수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으로 

언제나 관찰이 가능하고, 실험이 가능하고, 반복

적인 실험도 가능한 종류의 지식을 말한다.

그런데 과학 교과서에는 순수과학도 응용과

학 지식도 아닌데도 과학으로 소개 되는 지식이 

있다. 바로 진화론이다. 진화는 관찰도 안 되고, 

실험도 안 되고, 더구나 반복 실험도 안 되는 지

식으로 순수 자연과학도 아니고 응용과학도 아

니다. 그러므로 위인전의 과학자들 틈에 다윈이 

끼워져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다윈의 진화론 같은 이런 종류의 지식에 굳이 

과학이란 단어를 넣는다면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 혹은 기원과학(origin science)이란 이

름을 붙여야 한다. 한편 순수 자연과학이나 응

용과학은 실험과학(experimental science) 혹

은 구동과학(operating science)이라고 불러야 

한다. 

역사과학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사실을 

과학적인 방법과 논리로 밝혀내거나 설명하는 

학문으로 실험과학과 달리 관찰과 실험이 불가

능하거나 무척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그럴듯한 가정을 끼워 넣을 수

밖에 없다. 이때 설명자의 기존 지식이나 믿음이 

구축한 세계관이 들어가게 된다. 대표적인 역사

과학으로는 성경의 창조자를 인정하는 성경적 

창조론과 창조자나 초자연적인 간섭을 인정하

지 않는 유물론적인 진화론이 있다. 

찰스 다윈은 과학자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다윈의 업적 중에서는 관찰과 실험으로 진

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들어 있지 않기 때

문이다. 더구나 파스퇴르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

은 물론, 현대 진화론자들까지도 다윈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현재 진화론자들이 다윈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

은 창조론을 대신한 이론을 만들어 창조론을 억

압하는데 성공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다윈

의 진화론을 적극 부인한 파스퇴르와 다윈을 함

께 위대한 과학자로 소개하는 것은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윈이 한 일

을 보면 그는 

생물학자라기

보다는 박물학

자였다. 이 세

상 곳곳에 존재

하는 동식물들

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현대에는 

이런 류의 활동을 지리학이라고 부른다. 그

는 이런 지리학적인 관찰을 토대로 이런 존

재들의 과거를 설명하였는데 바로 자연사(

自然史)학적인 일을 한 것이다. 현대 생물학

은 다윈이 진화라고 주장했던 종의 변화는 

모두 다 한 종류 안에서의 변이(variation)일 

뿐이고 생존경쟁에 의한 자연선택이 실제로 

관찰되는 예는 흔치 않다. 그러므로 다윈이 

저술한 잘못된 지식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윈은 절대로 위대한 과학자는 

될 수 없다. 그는 이 세상에 창조자의 존재를 

거부하도록 돕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

던 무신론적인 자연사학자일 뿐이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라고 주

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말이다. 진화론이나 

창조론 모두 다 일반적인 과학이 아니기 때

문이다. 미국 법원에서 ‘진화는 과학, 창조는 신

앙’이란 판결을 하였는데 이것은 판사가 양심적

이지 않거나 다윈에게서 온 잘못된 지식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가지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진화론

을 근거로 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줄의 순수 과

학지식이나 응용과학 지식이나 기술 발전도 없

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과학 교과서

의 참 과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창조를 사실로 믿

었던 크리스천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63.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 58:12): 과학이 아니라 자연사(自然史)

‘진화=과학, 창조=신앙’은 오판...다윈은 자연사학자일 뿐

진화론 근거로는 순수/응용 과학지식이나 기술발전 전무 

성품칼럼 (27)

다음 세대를 좋은 성품으로 디자인하는 YES법칙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가르칩시다. 좋은 성품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즉시 따르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성품이지요. 순종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있
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각적으로 기쁘
게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라는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환경 속의 약속
과 질서를 알아 순응하는 태도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거슬림 없이 받아
들이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제화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세계인으로 키우기 위한 자녀양
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아니라 좋은 성품으로 그들의 생각과 감
정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 ‘성품 이노베이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즉시 YES! 하는 법을 가르치
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YES 법칙’을 가르치세요. 성품 좋
은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요. 자
신의 의견과는 다를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창의적인 
문제해결방법을 가르치세요. 

바로 ‘YES 법칙’이지요. YES 법칙이란 Y-지시에 즉시 YES하는 것
이랍니다. E-Earnest그리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S-
Suggestion 내 생각과 다를 때 예의 바른 태도로 제안하세요. YES 법칙
의 효과는 실로 대단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 가르쳐본 부모님들의 놀라운 사례들이 좋은 
나무성품학교 홈페이지에 가득 차 있답니다. 

그중 수원에서 올라온 이야기 중에 7살 유예린 어린이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학교에 입고 갈 옷 때문에 실갱이 
하던 예린이가 성품학교에서 순종의 성품을 배운 후의 어느 날, 엄마
가 선택해준 옷을 보더니 순순하게 “네!”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
랍니다. 순간 엄마는 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성품을 배워서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씻고 나온 예린이가 예의 바른 태도로 “엄마 그
런데요, 저 오늘은 다른 옷 입으면 안 될까요?” 하고 정중하게 묻더랍
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엄마도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선택한 
옷으로 바꾸어 입혀주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치원으로 향할 수 있었
다고 합니다. 자기의뜻을 정중하게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
는 세련됨.... 

YES 법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YES! 그리고 한 뜸 쉬고 생각해본 다음 예의 바
른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훈련이지요. 부모가 좋은 성품
으로 자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모본을 보여주어야 한
답니다. 성품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모델링이 있어야 배
울 수 있답니다.

부모가 먼저 YES 법칙을 사용해 보세요. 부모의 성품이 자녀에게 거
울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
력, 정치력,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 좋은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
에 달려 있다고요. 세계가 하나로 점점 좁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
모가 성공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성취와 성과를 강조하
던 눈높이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풍성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품 좋은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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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OC)한인교회협의

회(회장 박용덕 목사)는 지난 3일 오

전 10시30분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

교회(담임 엄영민목사)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엄영

민 목사, 수석부회장에 민경엽 목사

를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엄영민 목사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민경엽 목사 기

도, 신원규 목사 설교, 백낙균 목사 

광고, 정영수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신 목사는 빌립보서 3:3의 말씀을 전

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하는 목회자들이 되고 교협이 되자”

고 강권했다.  

이어 박상목 목사의 기도로 시작

된 총회는 서기가 회원점명을 한 후 

개회선언, 각부 보고와 회의가 진행

됏으며 이날 정관 제3장 10조 회집

일자를 12월에서 11월로 개정하기

로 결의 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엄영민 목사

는 “부족한 자에게 큰일을 맡겨 주셨

다. 최선을 다해 OC교협을 섬길 것

이다. OC교협은 이미 전 임원들이 

좋은 전통을 세워왔고 위상도 높아

졌다. 앞으로도 교협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엄영민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

교를 졸업하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

회(KAPC) 남가주노회 노회장을 역

임한바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

회장 엄영민 목사 △수석부회장 민

경엽 목사 △부회장 박상묵, 손병렬, 

오세호, 송규식, 고현종, 윤덕곤, 이

호우 목사 △전도회연합회 회장이며 

총무 백낙균 목사 △서기 이춘덕 목

사 △회계 이지수 장로가 각각 선출

됐다.                    <이성자 기자>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 대부

흥을 위한 11/11/11 로즈보울 연

합기도회를 위해 남가주 교협, OC 

교협 등 남가주 지역 교계 단체장

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성도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남가주에 기도의 불길

이 타오르게 하자고 다짐했다.

11일(금) 오전 11시부터 저녁 10

시까지 진행되는 연합기도회의 한

인주관 기도회는 오후 6시 15분부

터 2시간 동안 열리게 된다. 기도

회는 16명으로 구성된 찬양팀(인

도 박종술 목사)이 찬양인도를 하

며 김영길 목사, 한기홍 목사, 김인

식 목사, 엄영민 목사, 박용덕 목사, 

진유철 목사, 유영기 목사, 박성규 

목사, 김성민 목사(영어), 박형은 

목사(영어), 최경욱 목사(영어), 한

종수 목사(영어), 그리고 스테반정, 

김춘근 교수, 김정숙 사모 등이 기

도회 인도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기도의 제목들은 △미국과 

자신의 회개기도 △교회와 목회자 

△성경적 가정 회복 △공립학교와 

교사들 △영화 TV 등 언론의 복음

화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한국

과 남북통일 등을 위해 기도한다. 

전체 참가예상 인원은 10만 명이

며 그중 한인성도 참가 예상인원을 

1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많은 

한인 교회들이 금요집회를 이 연합

집회로 대체해 참가해 줄 것을 바

라고 있다. 로즈보울엔 당일 KCCC 

소속 200여명의 한인청년들이 자

원봉사자로 참가하여 안내를 맡게 

된다.

참가자는 음료수는 지참할 수 있

어도 음식은 가지고 들어 갈수 없

다. 자세한 문의는 (213)384-5232

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OC교협 새회장 엄영민 목사 선출 
21회 정기총회, 수석부회장에 민경엽 목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황성삼)는 제30회 남가주성가대합

창제를 6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세정 목사(브리지교회) 개회

기도 후, 남가주사랑의교회 조성환 

음악목사와 서미령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합창제는 황성삼 회장

이 인사말을 했으며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지휘 박정식), 브

리지교회(담임 장세정 목사, 지휘 

원영진), 정신동문코로스(단장 전

문자, 지휘 박혜원), 큰빛교회(담임 

조헌영 목사, 단장 지윤자), ANC온

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지휘 

장진영), 유니온교회(담임 문병용 

목사, 지휘 황성삼),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지휘 서병호), 

LA챔버콰이어(단장 오승일, 지휘 

이정욱), 늘푸른선교교회(담임 최

성은 목사, 지휘 강민석), 남가주

사랑의교회(지휘 조성환 목사) 등

이 출연해 수준 높은 찬양을 선사

했다. 이날 합창제는 연합성가대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함께 부른 

후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황성삼 회장은 “남가주한인교회

음악협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

는 뜻 깊은 해에 남가주성가대합창

제를 통해 주님을 마음껏 송축하

고 경배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

한다. 오늘 저녁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

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전 한인사회의 언론과 교

계가 연합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

을 돕기 위한 ‘2011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7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다. 미주기독교

총연합회와 LA 총영사관이 공동주

최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홀

리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성금 모금

을 통해 사랑의 쌀을 마련, 이웃들

과 나누는 뜻 깊은 행사다. 

이를 위해 7일 오후 4시 LA총영

사관저에서 초청리셉션이 열렸다. 

이날 송정명 목사(미기총 대표회

장)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지난 

2009년 성탄절 때 처음 실시돼 올해 

세 번째로 치러지는 행사다. 남가주

교협과 성시화운동본부 공동주관

으로 실시됏으며 만오천포의 쌀이 

모아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또한 50여명의 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

작된 2010년에는 2만포 목표를 했

으나 1만포의 쌀이 모아졌다. 이를 

긍휼사역단체와 한인들은 물론 남

미 등 타 커뮤니티에도 나눠주었다. 

세 번째로 실시되는 올해는 1만포

를 목표로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자 한다”고 밝혔다.

2011 사랑의쌀 나눔운동 대회장

인 한기형 감독은 “이번 사랑의쌀 

나눔운동은 교파와 종파를 초월해

서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 나눔운동

으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

엔 어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있

다는 이야기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

했다.

한편 사랑의쌀 후원음악회가 12

월 16일 웨스트힐장로교회(김인식 

목사), 17일 OC제일장로교회(엄영

민 목사), 18일 동양선교교회(박형

은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음

악회는 노형건 선교사의 지휘로 ‘헨

델의 메시야’를 80여명의 여성합창

단이 부르게 된다.

<박준호 기자>

미국장로교(PCUSA) 남가주 하

와이대회장(Moderator, Synod of 

Southern California and Hawaii) 

원영호 목사 취임식이 11월 5일 라

카나다장로교회에서 거행됐다. 

직전 대회장 Rev. Arthur Ross로

부터 취임선서 후에 대회장 휘장을 

전달받은 원영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도전도 있

지만, 이제는 교회의 본연자세로 돌

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을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 예배에서 Rev. Dr. Leon 

Fanniel는 “전진하라”(빌3:12-16)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천

방욱 목사가 성만찬 예식을 집전하

고 한미노회 여선교회 임원들의 찬

양과 성림한인장로교회 중고등부의 

특별찬양의 순서가 있었다.  

남가주하와이 대회에는 산하에 한

미노회를 비롯해 8개의 노회가 있으

며, 지역은 남가주와 하와이를 포함

하고 있다. 원 목사는 서울시립대, 서

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워싱턴주립대

학교, UCLA 토목공학박사과정, 풀

러신학교(M. Div)에서 공부했으며, 

베델한인교회 행정목사를 거쳐 현재

는 성림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LA 

카운티 쉐리프 채플린, 남가주한인

목사회 부회장, KCC(한인교회연합) 

LA간사, GEDA선교회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원영호 목사 PCUSA남가주하와이대회장 취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위기 극복하도록”  ‘2011 사랑의 쌀 나눔운동’ 공식출범

올 4회째...1만포 목표⋅후원음악회 3회 개최

10만명 참석예상, 한인 1만명 참석 기대
영적대부흥 위한 11/11/11 로즈보울 연합기도회

“하나님께 영광, 주님 마음껏 송축”
남가주음악협 창립40주년 제30회 성가대합창제

제7회 열린말씀 컨퍼런스가 ‘안식

과 회복으로의 초대’란 주제로 한길

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4일과 5

일 양일간 열렸다. <사진 11면>

이번 컨퍼런스는 4번의 전체집회

와 5번의 세미나 그리고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진 전체집회에서 이국진 목사(필라 

사랑의교회)는 ‘참 안식의 실제’(계 

21:1-7)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안식의 참된 개념은 노동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은 ‘우리가 죽

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천국

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

는 질문을 하게 된다. 천국에서 안식

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하

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

문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

복되기 때문에 안식에 거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

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참

된 안식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목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

적인 안식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2넌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

해 남가주에서 올해로 7회째를 맞이

한 이번 컨퍼런스는 김태권 목사(필

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김한요 목

사(세리토스장로교회), 박성일 목사(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박영배 목

사(플러튼 뉴라이프선교교회), 이국

진 목사(필라사랑의교회), 정대성 목

사(콜로라도 뉴라이프선교교회), 최

정권 목사(첼튼햄장로교회), 한성윤 

목사(나성남포교회)가 강사로 참여

했다.
<박준호 기자>

‘안식과 회복으로의 초대’ 주제
제7회 열린말씀컨퍼런스 강사 8명 연속강의

원영호 목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1 사랑의쌀 나눔운동 초청리셉션이 LA총영사관저에서  열리고 있다

제30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에서 이날 모인 참가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로즈보울 연합기도대회 강사와 임원모임이 있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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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산하 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17회 정기총회가 지난 7일 저녁 

플러싱 산수갑산2 식당에서 열려 새 

대표에 최예식 목사, 이사장에는 이

수일 장로를 유임시켰다.

김현돈 목사를 새 사무총장으로 

맞고 처음 갖는 이번 총회는 이수일 

이사장의 사회로 개회기도 민병열 

대표, 회원점명 한재홍 서기, 개회선

언, 회순채택, 전회의록 낭독, 감사보

고, 회계보고, 이사회 보고, 프로그램 

보고의 순서로 이어졌다.

청소년센터의 2011년 수입은 

251,865달러, 지출은 255,007달러

로 3,142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2012년 예산 총수입은 252,052달러 

총지출은 249, 139달러로 잡았다. 이

는 전년도 적자분을 지출에 포함한 

것이다. 

청소년센터는 올 한 해 동안 학부

모상담(164), 대학진학 및 학자금 상

담(42), 저소득층 세금보고(134), 학

원사역 등을 했으며 교역자/교사/부

모 상담기술 교실도 신설했다.

임원선거는 공천위원회(위원장 최

창섭 목사)가 공천한 최예식 목사를 

대표로, 이수일 장로를 이사장에 유

임하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최예식 목사는 “청소년센터가 화

합의 모습을 보이며 탈선과 영적 전

쟁이 난무하는 뉴욕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사역의 장으로 역할을 감

당하겠다”며 “이를 위해 실행이사들

과 만남을 갖고 각 교회에 도움을 요

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KYC와의 연합, 쉘

터 매각 등이 토의됐으나 결의한 사

항은 없었다.

한편 이날 새로 8명의 이사가 영입

됐으며 사임한 12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의 이사진이 확보됐다. 새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현돈 목사(사무총장), 김요셉 목

사(예수생명교회), 장규준 목사(뉴욕

새천년교회), 장경혜 목사(뉴욕소망

장로교회), 박맹준 목사(신일교회), 

황영송 목사(뉴욕수정성결교회), 이

재홍 목사(에벤에셀선교교회 동사),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교회).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새 대표에 최예식 목사 
제17회 이사회 정기총회, 이사장 이수일 장로 유임east

동부교계 게시판

‘요셉비전21’
21세기요셉운동(대표 나광삼 목사)이 주최하는 ‘요셉비전21’이 

“The Vision for His Mission(창45:8)”이라는 주제로 12월 29일(목)

부터 31일(토)까지 매릴랜드 스카이크라프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

최된다.  

▲문의: (240)381-8969

뉴욕교협 제38회기 시무예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 제 38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 및 제 26대 이사장 이취임식이 14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358-0074

뉴욕중부교회 임직식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13일(주) 오후 5시 집사장립 및 

취임, 권사 임직식을 갖는다. 집사장립 6명, 집사취임 3명, 권사임직 10

명 등 총 19명이 임직한다.

▲문의:(718)279-2757

뉴욕농아인교회 일일찻집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가 설립 3주년을 맞아 일일찻집

을 운영한다. 일시는 19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소는 프

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지하에 있는 본 교회이다. 수익금은 전

액 제3국 농아인들과 미주농아인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문의: (917)991-0703 

‘뉴욕 나눔의 집’ 토요음악교실 오픈
‘뉴욕 나눔의 집’(디렉터 안승백 목사)이 11월 19일부터 토요음악교

실을 연다. 레슨 종류는 기타(베이스 포함), 키보드, 피아노, 음악 기초

이론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강사는 김영대 목사. 

비용은 시간당 10달러로 나눔의 집 노숙인 사역을 후원하게 된다.  

▲문의: (718)791-1334, (646)233-8770

뉴욕색소폰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뉴욕색소폰 오케스트라(단장 유진웅) 2011 창단연주회가 12월 8일

(목) 오후 8시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린다. 연주회 수익금은 고국 고아

를 돕는 고어헤드선교회를 후원하게 되며 앞으로 동 오케스트라는 베

네핏 연주(양로원, 고아원)와 선교 등을 계속한다고.  

▲문의:(718)539-7929 오는 12월 27일(화)부터 30일(금)

까지 미 동부 로체스터 리버사이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년연합대

회인 로체스터 ’11 GKYM이 지난 10

월 15일 1차 등록에 1천20명이 신청

하는 호조를 보였다. 2차 등록은 11

월 15일 마감(200달러)하며 총 3000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15일까

지 등록할 경우 250달러이다. 

지난 6일 저녁에는 대동연회장에

서 GKYM 후원의 밤을 가졌으며 확

정된 주강사 명단을 발표했다. 현재 

확정된 주강사는 △이희돈 장로(현 

세계무역센터협회 수석부총재) △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로렌 커

닝햄 목사(국제예수전도단 YWAM 

설립자) △제리 란킨 목사(Interna-

tional Mission Board 대표) △조나

단 봉크 목사(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전무이사) △재손 마 

목사.

이외에 문화사역팀으로 찬양팀 스

타필드, 소향, 선예(원더걸스) 등도 

참가한다.

6일 열린 후원의 밤에서 대회준비

위원장 김혜택 목사는 “GKYM운동

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세계 선교운동으로 특히 미전

도 종족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며 “

하나님께서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

들을 지상명령 성취에 가장 적합한 

영적 자원으로 준비시키셨다”고 강

조했다.

또 김혜택 목사는 “미주한인 2세들

은 타 문화에 적응한 경험이 있고 탁

월한 언어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민 1세대들의 믿음의 열정, 기도의 

영성, 헌신과 순종을 물려받았다”며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교회의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과

업인 3,300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한 놀라운 복음의 도구”라며 이들

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날 후원의 밤에는 2008년 캐나

다 첫 대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GKYM대회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

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2009년 대회

에서 미주 청년들 중 500여 명이 단

기선교사로, 또 50여 명이 장기선교

사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

음을 전했다.

한편 버지니아/메릴랜드/DC 지

역을 위한 GKYM 지역별 사전대회

(mini-GKYM)가 11일(금) 오후 7시 

필라 영생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필라 뉴비전청소년센터(원장 채

왕규 목사)가 주최한 ‘미얀마 선교사 

파송 후원의 밤’ 행사가 28일 오후 

라이라이 식당에서 1백여 후원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채왕규 원장은 “지난 13년간 부

족한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

을 아끼지 않으신 독지가 여러분들

의 후원으로 이 시간 뉴비전청소년

센터의 존립이 가능 할 수 있었다”

며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야말로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

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달 14일 현지로 떠나는 김복

례 선교사는 “13년 전 암 투병 등 어

려움을 격을 때 뉴비전센터를 만나 

오늘까지 함께하는 동안 미얀마 선

교사로 보내심을 받게 됨을 하나님

께 감사하며 90%가 불교신자인 미

얀마에서의 주 사역은 고아사역과 

청소년사역을 비롯 미용기술 전수

에 집중하게 되는데, 특히 미용선교

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파송 행사에서는 파송의 노

래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

기백 씨의 특송과 김한규 색서폰 동

호회의 연주가 이어졌다. 한편 뉴비

전 청소년 센터는 미얀마 선교사를 

돕기 위한 매월 10달러 이상 후원자

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센터는 올 겨울에도 군고

구마 판매에 나섰다. “마약에 쓰러지

는 우리의 자녀를 구합시다”라는 마

약퇴치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 갱

생 기금마련을 위해 필라 첼튼햄 한

아름 마트 앞에서 지난 7일 오후 2

시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구마 1박

스 후원금은 35달러이다.
<기사제공: 뉴비전청소년센터>

군 고 구 마 

기계 옆에 

채왕규 목

사가 서 있

다.

뉴비전청소년센터 미얀마에 선교사 파송
28일 후원의 밤 행사...고아원⋅청소년 사역 집중

뉴욕기독교TV방송(KCTV, 타임

워너케이블 533)이 지난 1일 저녁 

감경철 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

다. 감 회장은 “지난 몇 년간 KCTV

이사로 사역해온 경험과 한국에서 

10년 이상 CTS 기독교TV사장으로 

경영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KCTV

가 빠른 시일 내에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 회장은 ‘순수복음방송’과 ‘섬

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이 될 것을 다짐하며 △차

별화된 채널 구현 △한인동포와 지

역 콘텐츠 활성화 △격조 높은 해외

프로그램 방송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새 모토로 

내걸었다.

저녁 7시 플러싱 코리아나 식당

에서 열린 감사예배는 이학권 목사

의 사회로 기도 이규섭 목사, 특별

찬양 뉴욕권사선교합창단, 말씀 방

지각 목사, 축도 김해종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은혜로 

맡은 청지기”(벧전4:7-11)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복음증거는 하나님

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며 인생 최고

의 투자 및 선물”이라며 “사랑과 대

접, 봉사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

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일 목사의 기도 후 만찬의 시

간을 가졌으며 도희정 아나운서 사

회로 진행된 2부 취임식은 문석호 

이사장의 인사, 취임패 전달, 취임

사, 축사 한창연 뉴욕한인회장, 김영

목 뉴욕총영사, 로리 랙크만 뉴욕시

의원, 특별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축

가 샬롬중창단, 인사 및 광고 박용기 

부이사장, 폐회기도 김용익 뉴욕목

사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KCTV이사진은 이사장 문석

호 목사, 고문 방지각 목사, 김중언 

목사, 이사로 강현석 장로, 손석완 장

로, 이학권 목사, 장동일 목사, 정인

국 장로, 최영태 장로가 있다.  

<유원정 기자>  

“세계를 교구로 순수복음방송 전파”
KCTV, 감경철 회장 취임감사예배

로체스터 ’11 GKYM 1천20명 1차 등록
이희돈, 김영길, 로렌커닝햄 등 주강사 확정

감경철장로에게 

회장 취임패를 

전달했다 오른쪽

은 문석회 KCTV

이사장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6일저녁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GKYM 후원의 밤에서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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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부침례신대 2012년 봄학기 학생모집
미서부침례신학교(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총

장 폴 마틴 박사)는 2012년 봄학기 목회학박사과정 학생을 모집

한다. 2012년 봄학기 일정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Critical In-

terpretation and Project Development(강의: Dr. LeAnn Snow 

Flesher), 23일부터 27일까지 Theology of Spirituality(강의: Dr. 

Bob Wallace) 등 인텐시브코스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

후5시까지이다. 강의 장소는 LA캠퍼스로 사용되는 제일침례교회

(First Baptist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A, CA)이다.

▲문의: (213)200-2592/정승룡, (213)268-9367/김회창, 

(661)755-5442/배효식 

제7회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음악회
예수사랑선교회(대표 조병국 목사)는 제7회 노숙자를 위한 사랑

의음악회를 12일(토) 정오부터 오후5시까지 글래디스 파크(806 E. 

6th St, LA)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LA 다운타운 홈리스들에게 

따스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담요나누기 행사와 의료봉사(독감예

방주사 접종, 피검사 등)를 겸해 시행한다.

▲문의: (213)445-2488

창작무용극 ‘지저스 지저스’ 공연
임관규 무용단의 창작무용극 ‘지저스 지저스’(Jesus Jesus) 공연

이 오는 12일(토) 오후 7시와 13일(일) 오후 5시 남가주휄로쉽교회

(담임 박혜성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2

호 태평무 이수자 임관규 집사를 비롯, 임관규 무용단의 단원 16명

이 출연해 기독교 문화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어울림을 선사하게 

된다. 한편 본 교회는 20일(일) 오후 5시 전도집회인 ‘새생명 축제’

를 개최한다. 강사는 의사이자 가정사역자로서 약 25년간 세계 각

국의 교회 집회와 코스타(유학생 수련회), 자마(예수대각성운동) 등

의 행사에서 강사로 활약해 온 박수웅 장로.

▲문의: (909)397-5737 

토론토 한마음장로교회 파트타임 사역자 청빙
토론토 한마음장로교회(담임 장준호 목사)는 청년, 찬양, 아동부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25세부터 35세사이의 사역에 

열정이 있는 자로 BA나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 이력서, 경

력서, 신앙 간증서, 추천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416)561-4514 

빅토빌예수마음교회(담임 김성

일 목사)가 지난달 30일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김성일 목사

의 인도로 기도에 이 웅 목사(국제개

혁신대 총동문회 회장), 설교는 박동

욱 목사(느헤미야사역원 대표)가 “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눅24:13-

35)라는 제목으로 했다. 

박동욱 목사는 엠마오로 가던 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

을 풀어주시는 가운데 인격적인 주

님으로 변화돼 되돌아가 주님의 사

역자들로 헌신했던 것처럼 부활하

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감사하며 즉각적으로 그리

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라고 전했

다. 

권면은 오세훈 목사(세계소망교

회 담임),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

목자교회 담임), 축사는 이춘준 목

사(창대교회 담임)가 했다. 예배는 

조광수 목사(I.m.f.선교회 대표 겸 

캄보디아웨스트민스터 학감) 축도

로 마쳤다. 

김성일 목사는 축하객들에게 감

사를 전하면서 “문제 많은 건물이 

교회당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자

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

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

하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나성성결교회(담임 정호윤 목사)

는 교회설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음

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교회 이유연 집사의 사회와 정

호윤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음

악회는 나성성가대, 천사들의합창, 

드보라중창단, 나성남성중창단 등

의 찬양이 있었으며 String&Wind 

Ensemble의 핸드벨 연주, 나성 유

스무브먼트의 워십댄스 등으로 이

어졌다. 

또한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가 특

별출연해 이날 음악회를 빛냈다. 이

날 음악회는 나성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안대훈 원로장로의 기도로 

마쳤다.

이날 정호윤 목사는 “41년 동안 하

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해왔다. 

앞으로 LA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

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는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 담

임)초청 제7차 영적쇄신집회를 ‘복

된 인생이 되라’라는 주제로 3일부

터 6일까지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대의 찬양인도와 김

기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에서 김문훈 목사는 ‘좋으신 성

령님’(눅11:13)이라는 제목으로 설

교를 했다. 김 목사는 “진정 성공한 

자는 성경을 통해 길을 찾은 자이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

고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사람은 관리대상이 아닌 관

심대상이다. 서로 섬기고 받들고 도

와줘야 한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

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오직 성

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변화 받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하나

님께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갈급하

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

기 위해서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체험하고 성령충

만하여 좋으신 성령님을 모시고 나

아가는 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번 집회는 김문훈 목사가 첫날 

‘시험과 축복’(약1:1-5), 셋째날 새

벽 ‘가정의 기적’(요2:1-11’, 셋째날 

저녁 ‘소박 쪽박 대박’(마25:14-21), 

주일1부 ‘인생 삼중고’(막10:46-

52), 2부 ‘생기의 바람’(겔37:1-5), 3

부 ‘백향목 성장’(시92:12-15)이라

는 말씀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

종기 목사) 제42차 정기총회가 지난 

7일 오전 10시 벧엘장로교회(담임

변용익목사)에서 개최돼 신임회장

에 변영익 목사, 수석부회장에 진유

철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변영익 목사는 “남가주 교계

의 대표로서 짐이 무겁다. 많은 분들

의 교계 협력을 바란다. 힘 닿는 대

로 최선을 다해 42차 교협이 ‘화합

하는 교협, 함께가는 교협, 도움주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종기 회장의 사회

로 시작, 엄규서 목사의 개회기도 회

원점명, 회순 통과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수석부회장 선출 때 교협회

칙 15조 회장의 자격과 16조 임원선

출 방식의 법조항 해석의 이견으로 

논란을 겪기도 했다. 

한편 총회 전에 열린 예배는 민종

기 회장이 사회를 이정현 목사(나성

서부교회)가 기도를 정우성 부회장

이 성경봉독을 했으며 증경회장단 

회장 김사무엘 목사가 ‘충성된 일

군’(고전 4:1-2)이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으며, 김도석 증경회장이 축도

했다.                    <박준호 기자>

남 가 주 든

든 한 교 회 (

담임 김현인 

목사) 여선

교회 주최 ‘

여성기도축

제’가 황순원 

사모(사진)

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됐다. 

황 사모는 첫날 집회를 통해 요

21:15-17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며 “여성들이 

기도해야 가정과 사회가 바로 선다”

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날 집회에서는 에베소

서에 나타난 결혼관의 세 가지 조건

은 ‘떠남, 연합, 한 몸’이라고 제시하

고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듯 예수님과 내가, 교회와 예

수님이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자”고 

강조했으며 “순결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순종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순교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삼순이

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들이 되자”

고 강권했다.     

     <이성자 기자>

한길교회에서 열린 제7회 열린말씀컨퍼런스에서 이국진 목사가 말씀을 인

도하고 있다 <기사9면>

남가주교협 새회장에 변영익 목사
제42차 정기총회, 수석부회장에 진유철 목사

남가주교협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계회복, 기도회복’ 강사 황순원 사모
남가주든든한교회 여선교회 ‘여성기도축제’ 개최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이전 감사예배

나성성결교회 설립41주년 맞아
‘나성이 하나되는 음악회’ 개최

나성성결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나성이 하나되는 음악회에서 나성성가대

가 찬양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 제7차 영적쇄신집회
‘복된 인생이 되라’ 주제로 김문훈 목사 초청

이전감사예

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기념촬영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제7차 영적쇄신집회에서 김문훈 목사가  말씀을 

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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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교회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데 큰 걸림

돌이었다. 서구 열강과 힘겨루기를 

해야 했던 일본으로서는 미국·영국 

등 각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한

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불편해했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1년 ‘105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일제가 서북지방의 기

독교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신민회 

회원을 검거하고 모진 고문을 자행

한 뒤 105명을 기소한 것을 말한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와 한국기독

교역사연구원은 5일 ‘105인 사건의 

재조명’이란 주제 아래 학술 심포지

엄을 갖는다. 105인 사건을 중심으

로 선교사의 역할과 해외선교본부의 

인식, 사건 당시 체포됐던 인사들의 

이후 행적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 발제문에 따르면 105인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내한 선

교사와 해외 선교본부의 활동을 중

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승태(세계선교신학대) 강사는 

“105인 사건은 일제가 조작한 것으

로,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

이에 선교사들은 총독부 관리들을 

찾아가 구속자들을 변호했으며, 마

펫·에비슨·휘트모어가 선교사 대표

로 데라우치(寺內) 총독을 직접 면

담해 선교사들의 견해를 전달했다”

고 밝힌다. 그는 또한 “영국 선교연

합회가 영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찾

아가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선교본부가) 국제 여론

으로 일본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그 

결과 일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

은 105인 가운데 99명은 무죄를, 6명

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한다. 

이성전(일본 게이센(惠泉)여학원

대학 대학원) 교수는 105인 사건과 

관련해 선교사와 선교본부가 취한 

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 

교수는 “긴박한 상황에서 선교부가 

취한 방책은 ‘정치불개입’의 원칙으

로 식민지 권력의 합법성을 승인한 

거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윤경로(한성대) 교수는 

‘105인 사건 피의자들의 사건 이후 

행적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류대영(한동대) 안교성(장

신대) 이준식(연세대) 교수는 논찬자

로 참석한다. 

심포지엄을 마련한 한국기독교역

사학회 류대영 회장은 “(105인 사건

에) 선교사들이 연루됨에 따라 미국 

교회와 국무부, 각 선교본부 등이 각

기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대응

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

은 과거를 돌아보아 오늘을 이해하

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비와 자녀세대 간 화해와 연합

을 통해 영적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모든 세대의 기도연합집회’가 11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

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12일 새

벽 6시까지 11시간 연속기도 집회

로 진행된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행사 취지

에 맞게 한국교회의 원로인 101세 

방지일 목사가 아비세대를 대표해 

설교한다. 40세 홍민기 목사는 자녀

세대를 대표해 말씀을 선포한다. 참

가자들도 교회와 기관, 세대를 초월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왕성교회 충신교회 일산광림교회 

예수사람들교회 서울은현교회 등 

20여 교회 성도들이 참여한다. 한국

대학생선교회, 원팅네트워크, 한국

성서대학, 영2080, 어게인1907 회

원들도 함께한다. 특히 미국의 CCM 

사역자인 타미 워커와 탐 브룩스가 

내한, 찬양 무대를 꾸민다. 

집회는 감사와 축복, 결단의 순서

로 진행된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아비세대의 삶을 담은 동영

상이 상영된다. 자녀세대는 이에 대

한 감사 표시로 아비세대의 발을 씻

는다. 아비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축

복하고, 자녀들은 이 유산을 이어갈 

것을 결단한다. 

집회를 준비 중인 임석종 목사는 

“이전에 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세대

별로만 진행됐다”면서 “이번 집회

는 아비세대와 자녀세대가 서로 축

복하고 하나 되는 행사라는 데 의미

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총신대학교(총장 정일웅)가 재단

이사 선출을 둘러싸고 수개월 동안 

진통 끝에 4일 운영이사회의와 재

단이사회를 열어 교육이사를 포함

한 재단이사 12명을 선출했다. 새 재

단이사장은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후에 선출된다. 

서울 사당3동 총신대에서 열린 이

날 회의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127

명의 운영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이날 운영

이사회에서 선출된 재단이사는 지역

별 안배를 원칙으로 영남 김승동 이

승희 김정훈 목사, 서울서북 안명환 

고영기 목사와 이완수 장로, 호남·중

부는 백남선 목사와 박정하 장로 등 

8명이다. 

운영이사회 이후 열린 재단이사회

는 학교 정관에 따라 교육이사 4명

을 선출했다. 이날 참석한 8명의 재

단이사는 3개 지역을 고려해 선발한 

8명의 후보 가운데 정준모 한기승 

김영우 유병근 목사를 선출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을 선출한 것은 

현 재단이사 15명 가운데 3명을 뺀 

12명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 채용, 

직원 선발 및 승진 등 학내 주요 권한

을 가진 재단이사를 대거 뽑는 이번 

운영이사회의에 학교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와 학생 등으

로 구성된 300여명은 운영이사회가 

열린 회의장 밖에서 재단이사장 및 

재단이사회의 연임에 반대하며 교수 

충원 및 송전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

는 새로운 재단이사 진 선출을 요구

하기도 했다.

일부 운영이사들은 재단이사 선출

에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이사인 옥성석 목사

는 “투표 전 재단이사후보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추천을 했

다는 정도는 밝혀야 하지 않느냐”며 

“소개하는 시간도 없이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은 재단이사의 비중을 볼 

때 너무 무리하고 졸속적”이라고 말

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전송은 규제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운영위원인 박윤식 목사는 “

중차대한 재단선임문제에 개인의 의

견을 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총회에 

유언비어가 많다는 주장에 힘을 잃

어 결국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규

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에 교육이사로 선출돼 

연임의 길을 튼 김영우 재단이사장

은 학생들의 퇴진요구에 대해 “송전

탑이나 교수 충원의 문제로 이사진

이 바뀌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

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하

는 일이라 부족함이 있지만 학생들

을 비롯한 안팎의 소리를 경청하면

서 최고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감)가 신기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

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소송과 총

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항

소를 각각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절

차상 위법’ 등의 1심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부장판사 조원철)는 신 목사가 기독

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재선거 

무효소송에서 “피고(기감)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재선거가 무효임을 확인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할 권한이 

없었고, 재선관위가 주관한 재선거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법원은 선거인명부, 우편투표 

등을 절차상 위법 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지난 4월 총회 결의 부존

재 확인소송에서도 신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지난해 8월 20일 제28회 총

의 결의 내용이 모두 무효라고 본 것

이다. 이번 항소 기각 판결에 따라 강

흥복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7

일,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제

기한 행정복원총회 청원 역시 기각

한 바 있다.

현재 감리교내에는 교단 정상화를 

위해 임시 감독회장 선임 후 감독회

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과 감독회장이 선출되더라도 내년 

10월이면 차기 감독회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재선거는 큰 의미가 없

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반면 전

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전감목)는 

“내년 봄 연합연회를 통해 법원이 아

닌 우리의 힘으로 감리교 내부를 개

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 개신교 암살음모 파헤친다” 
1911년 ‘105인 사건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지난달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발의한 정관 

개정과 관련해 한기총 소속 9개 교단

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백석, 대

신, 고신, 합신, 개혁, 예성, 기하성 여

의도, 기하성 서대문 총회 임원들은 8

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기총 정관 개정 대책 모임’을 갖고 

현 정관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정관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회비 납부를 유보하고, 실행위 

절차상 문제에 대해 한기총 집행부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9개 교단 임원들은 지난 7월 7일 열

렸던 특별총회의 정관개정이 한국교

회 앞에 내놓은 한기총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모든 회원들이 공

감하는 가운데 통과된 특별총회의 정

관을 3개월 만에 개정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실행위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었

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관개정 내

용이 공지되지 않았고 회원 교단 총

무의 회원권 이의제기 무시, 찬반토

론 없는 회의 진행, 전례 없는 흠석

사찰위원의 발언권 제지, 원로지도자 

간담회가 정관개정을 위한 사전 모임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한기총 내부의 인사

문제와 기금 사용,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했다. 이들은 “WEA 총회를 개최하려

면 한국교회 공 교단의 참여와 협력

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어떠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WEA 총회

는 한국교회 공교단의 책임 있는 교

계 지도자, 교단 총무단, 실무자, 신학

자, 전문위원 등의 공적 논의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지난 실행위에서 정관 개정 시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 한다”며 “한기

총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

이라고 덧붙였다. 9개 교단은 다음주 

초반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

정이다. 

“부모-자녀세대 공감 나누자” 
‘모든 세대 기도연합집회’ 방지일, 홍민기 목사 설교

총신대 재단이사 12명 선출 새출발
수개월 진통 끝...127명 운영의원 무기명 투표로

[미션라이프]그리스도의교회총회

는 최근 대전 용전동 총회회관에서 

제76차 총회를 열고 새 총회장에 박

윤배(대전 은혜교회·사진) 목사, 총무

에 민동규(힐드호스피스 대표) 목사

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

들은 ‘2016년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

회’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형제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

의회와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

회와 함께 ‘3교단 발전협의회’를 강

화, 교단 통합을 위한 연합사업에 주

력한다. 

한국그리스도의교회대회와 목회자

수련회, 구역 및 주일공과 편찬 사업

을 전개한다. 새 대표회장에 선출된 

박 목사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 즉 하나가 되려는 그리스

도의교회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고 다짐했다. 

그리스도의교회총회‘2016년 세계대회’유치 박차 

기감 감독회장 재선거 항소심도 “부적법” 
서울고법, 신기식 목사 상대 소송 ‘절차상 위법’

“한기총 7·7 특별총회 개혁정관 유지돼야”
9개 회원교단 “실행위 개정 추진 절차에도 하자” 

[미션라이프] 경기 침체로 삶이 

힘들어지면서 술에 의지하는 사람

들이 늘고 이에 따라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6년 6만 715명이던 알코

올성 정신장애 진료 환자 수는 2006

년 6만 715명, 2007년 6만 6196명, 

2008년 6만 8146명, 2009년 7만 

3886명, 2010년 7만 4678명으로 매

년 꾸준히 늘고 있다. 알코올성 정신

장애로 인한 진료비도 2006년 925

억원에서 2010년 1738억원으로 5년 

만에 88%나 증가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알

코올 중독자에 의한 사회적 손실이 

23조원에 달한다. 현행범의 24.2%, 

공무집행방해죄의 63.3%가 주취(酒

醉)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

는 가정이 늘고 음주의 위험성이 알

려지면서 한국교회가 금주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지도자

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는 한

국기독교금주운동본부(대표 박우관 

목사)와 손잡고 3일 오전 서울 연지

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

당에서 한국기독교금주운동본부 발

대식을 갖고 ‘범국민 금주운동’을 대

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무분별한 술

광고를 폐지하고 24시간 편의점의 

술판매를 금지하며 술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자는 범국민 캠페인

을 전개한다. 

또 알코올 피해가정 돕기와 서명

운동, 치료시설 확대 등을 범교단 차

원에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

러 알코올 중독자 재활 공동체와 치

유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술 없는 

금주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알코

올 치유 목회자들이 초·중·고 ·대학

과 기업체 등에서 알코올 예방 교육

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 및 건

전한 음주 문화와 관련한 홍보영화

를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

술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매년 눈덩

이처럼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파괴

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손꼽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나 관

계기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

고 있어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며 범

국민적인 금주운동과 알코올 피해 

대책을 위해 나서게 됐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또 무절제하고 퇴폐적인 음주문

화를 공중파 공영방송에서 연속극 

등을 통해 방송하는 것은 음주로 인

한 퇴폐와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윤리위원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라고 촉구했다. 입

법기관도 알코올 피해대책을 법으

로 제정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음주

문화로 알코올 피해를 극소화해 주

길 호소했다. 

한국기독교 금주운동본부 발대식 결의문 채택 
경기침체로 술에 의지...피해가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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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칼 럼
<5면에서 계속>

우리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

고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세상 욕망이 아

니라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연령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을 통해 아

이들이 발견하고 찾고 스스로 꿈을 세워 

가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10월은 무엇보다 종교개혁주일이 있

는 달입니다. 그런데 10월31일 마틴 루

터의 종교개혁일이 언제부터인가 ‘귀신

놀이’하는 ‘할로윈’으로 둔갑하여, 개신교

회가 뜻 깊게 지내야하는 날임이 분명한

데 ‘할로윈’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의 생

각 속에서 종교개혁일은 지워지고 귀신

놀이 환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교회마다 ‘할로윈데이’를 ‘할렐루야 나잇’

으로 다시 바꾸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

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마다 주일학교

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일에 관한 의

미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더러는 이

상한 복장으로 교회 안에서도 할로윈 분

위기를 재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종교개혁에 관

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

인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인 교육자들에 의해 알기 쉽게 당시 역사

적 구교의 교권주의와 속죄권 판매 등 비

신앙적인 교회의 부조리로부터 ‘이신칭

의’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

기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의 ‘달걀 찾기’처럼 오늘날 잘못

된 세상의 비신앙적인 것들(동성결혼, 마

약, 술, 거짓,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저주, 

탐욕 등)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도록 

다양한 물건들에 이름을 붙여 찾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과 12

월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

다.                                        <계속>

▲연락처: (714)699-0210

국경 넘은 탈북자 현장사살

북한이 국경을 넘어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

들을 사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탈북 봉

쇄가 강화된 배후에는 북한 정권의 후계자 

김정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북한 양강도 혜산 근처. 압록

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했던 탈북 남성이 대

낮에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

합 회장은 “탈북자가 숨지는 장면을 목격

했다”며 “탈북자가 총에 맞고 30여분이 지

난 후에 중국 공안들이 와서 조사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국경지역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

의 의뢰로 당시 중국인 현지 가이드와 함께 

국경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다. 당시 현지 가

이드는 이 장면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하

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에

게는 총을 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뒤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단

속을 강화하면서 발견시 현장에서 사살하

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때 순교한 조석훈 목사의 순교

의 삶을 기리는 음악회가 후손들에 의해 

지난 6일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개최됐다. 

예배는 조영택 목사(3남, 밴쿠버갈릴리

교회 원로) 사회로 설교는 남대문교회 담

임 손윤탁 목사가 했으며 축도는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가 했다. 가족들로 구

성된 합창, 독창, 찬양과 회고, 중창 등이 

이어졌다. 오르간 연주는 손녀 조현정이 

맡았다. 

조석훈 목사는 슬하의 4남 조의택 조인

택 조영택 조유택은 모두 목사로 3녀 조선

희 조선옥은 목사 사모로 조송산은 독신

전도사로 믿음의 유산을 철저히 물려주는 

선조가 됐다. 이번에 음악회를 개최한 남

대문교회는 4남 조유택 원로목사가 시무

했던 교회이다.

또한 본지 단골 필자인 조진모 목사(합

동신학대 교수)는 2남 조인택 목사의 2남

이다.

조석훈 목사(1905-1950)는 황해도 송

화군 율리면에서 조호규씨와 정대헌씨 사

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정대헌 씨의 신

앙을 물려받아 14세 때 예수를 영접하고 

1923년 미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재령 

성경학교에 입학하고 신앙훈련을 받은 후 

노회 파송을 받아 전도사로 사역하며 순

회 사역을 했다. 1933년에는 꿈에 그리던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1948년

에 할 수 있었다. 자녀 4남3녀와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순회사역 등

으로 16년째에 되던 해에 졸업하게 된 것

이다. 

조 목사의 나라사랑은 15세 되던 해 3.1

만세운동사건에 참여했다가 체포당한 후 

매를 맞는 옥살이를 하면서 확고해졌다. 

일제의 신사참배는 기독교에 대한 정면도

전이며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증

거했다. 

또 공산주의를 반대했다. 1945년 해방

을 맞을 당시 서북지역과 황해도는 한국

장로교회의 산실이었다. 공산정권의 핍

박이 시작되고 기독교연맹이란 어용조직

을 통해 교회를 통제하려했다. 반일정신

에 투철했던 조 목사의 나라사랑은 반공

정신으로 나타나 교회를 탄압하며 종교의 

자유를 앗아가는 공산당의 정책을 비판하

게 됐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10월 인천상륙

작전 성공으로 북한 교인들에게는 월남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

던 교인들이 찾아와 남한으로 피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남아있는 양들을 지키겠

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니 목사가 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오. 제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들 속히 

이곳을 떠나세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한 한 그의 의지대로 집으

로 들이닥친 공산당원에 의해 자발적으

로 체포돼 은율의 최북단에서 총살을 당

했다. 그후 아내 전영경과 7남매는 정들

었던 고향을 떠나 월남했으며 가난과 온

갖 역경을 신앙으로 이겨내야 했다. 전영

경 사모는 1979년 향년 80세를 일기로 하

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의 순교신앙을 자녀들이 계승했다. 전

영경 사모는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양

육했다. 막내 조유택 목사는 지금도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해 주세

요!”라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잊을 수 

없다고 회상한다. 전 사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장한 어머니 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조석훈 목사는 뛰어난 외모와 강한 책

임감으로 어린 나이에도 가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으며 항상 적극적인 태도와 

과묵함으로 그를 대적하러 온 사람이라도 

그의 성품에 감동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고 후손들은 기억하고 있다. 또한 찬양을 

은혜롭게 잘 불러 그의 후손들 대부분 음

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도 조진모 목사 작곡 조

은아(‘하나님의 은혜’ 작사자) 작사로 할

아버지를 기리는 “순교의 열매” 신곡을 발

표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이번 순교 61주년 기념예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

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셔서 훈련시키셨으며 어려

운 시기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

시다가 때가 되매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

셨다. 조석훈 목사의 순교 61주년을 맞아 

그의 후손을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신 능

력과 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

사드리는 모임을 갖는다.

△신앙의 점검과 재 헌신을 위하여: 순

교자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은 결코 자

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 귀한 유산을 선

물로 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개인

과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며 새롭게 헌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가족 간의 유대를 위하여: 2011년 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2녀 조선옥 사모

의 장례식을 계기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

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3녀 조송산 전도

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장녀 조선희 사

모는 물론 막내 조유택 목사도 2010년도

에 한 순교자의 후손들이 모여 드리는 감

사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한 3남 

조영택 목사도 역시 좋은 제안이라며 추

진하기를 원했다. 형제들은 불과 몇년전

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남 조의택 목

사와 2남 조인택 목사도 언제나 이런 모임

을 소원했다며 아쉬워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모임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

였다. 금번 기념예배는 1979년 전영경 사

모의 장례식이후로 처음으로 흩어져 있

는 가족들이 처음으로 함께 하는 공식적

인 모임이다. 이번에 흩어져있는 가족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 격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순교적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

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자주 들렸다. 그런데 이제

는 날이 갈수록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

가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어떻게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

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실용주의와 기복신

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교적 신앙’이라

고 생각된다. 모두가 주의 교회를 위해 반

드시 육체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

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순교적 신

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하게 ‘

자신을 죽이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목숨을 바쳐 순교하

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

에 충만하여 그가 주시는 능력을 받아 ‘순

교적 각오’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

가 되어야 한다. 이번 모임의 초점은 조석

훈 목사라는 한 순교자가 아니라, 그의 삶

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시다. 한 순교자

의 죽음과 그가 흘린 피의 열매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온 가족은 이 찬양예배를 통하여 한

국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새롭게 

헌신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다. 
<유원정 기자>

조석훈 목사의 삶과 순교,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야기

“그 날의 순교, 오늘의 열매”

4남3녀 모두 목사와 사모, 전도사로 사역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회복 위해 행사마련

조석훈 목사   순교61주년  기념 추모음악예배 

조석훈 목사

2, 3세대 후손들이 “순교의 열매”를 찬양하고 있다. 지휘는 조진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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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빈곤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돕기 

위한 100인의 첼로음악회가 남가주에서 

열린다.

국제 비영리기구(NGO) 굿네이버스

USA(대표 오은주)는 오는 12일 오후 8

시 오렌지카운티의 디즈니홀이라고 불

리는 칼스테이트 풀러튼 클라예스 퍼포

밍 아트센터에서 ‘세계 빈곤아동교육 지

원을 위한 100인의 첼로 음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USA 이병희 사무국장은 “

지난 5월 13일 작고한 세계적인 첼리스트 

고 버나드 그린하우스의 뜻을 이어나가고

자 빈곤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하우스파운데이션, 칼스테이트 풀

러튼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은 100

인의 첼로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서 연주

를 선보이게 된다. 특히 100대의 첼로합

주 무대는 미국에서 처음 시도될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도 5번째로 열리는 공연이

다. 

이번 공연은 그린하우스의 수제자인 칼

스테이트 풀러튼 음대 첼로교수이자 본교 

부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고봉신 교수(그

린하우스파운데이션 대표)가 연주 및 총

감독을 맡았다. 100명의 첼리스트에는 첼

로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부터 전문 첼리스

트까지 다양한 계층과 인종으로 구성되어 

화합의 선율을 선사하게 된다.

고봉신 교수는 “첼로는 가슴에 품고 연

주하는 악기이기에 따스함을 전해주는 악

기이다. 또한 사람의 음성과 가장 가까운 

음역대를 보유하여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등의 소리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악기”라고 설명하며 “이번 공연은 5월부

터 기획해 준비된 행사이다. 공연은 첼로 

100대가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등 4

부로 나누어 협주를 하는 시간과 4중주, 

15중주 등 다양하게 연주될 것”이라 말했

다. 그는 “4중주와 15중주 등의 연주자들

은 매주 모여 연습했으며 100인의 합주는 

2주전부터 연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차이코프스키, 슈베르트, 

베토벤의 곡과 스페인 춤곡 등 다양한 레

퍼토리로 공연을 찾은 관객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전해주게 된다.

공연 티켓가격은 10달러이며 칼스테이

트 풀러튼 웹사이트 및 당일 현장에서 구

매 가능하다.

▲문의: (323)276-0269 

<박준호 기자>

라이트하우스워십은 ‘프레이즈 퀘이

크’라는 주제로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적 

경배와 찬양의 밤 집회를 5일 저녁 7시 

네이홀든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배송희 목사(서울 등대선

교교회 담임)와 영화배우이자 힙합아티

스트 양동근 씨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찬양밴드의 찬양인도로 시작됐다. 힙합

찬양으로 만든 ‘요한복음 3장16절’, ‘사도

신경’, ‘이사야 61장 3절’ 등의 말씀을 랩

으로 다함께 부르는 등 온몸과 마음을 다

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 OST이자 

아가서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내가 꿈

꾸는 그곳’을 불러 잔잔한 감동을 안겨

주기도 했다. 또 ‘아리랑’의 가사 중 ‘나

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

병난다’라는 저주의 내용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는 분은 마음 가득히 사랑

이 넘쳐난다’라는 축복의 가사로 바꾼 ‘

뉴아리랑’을 불렀다. 

이날 집회는 ‘사도신경’을 다함께 부

른 후 마쳤다. 한편 라이트하우스워십은 

12일(토) 오후 6시 한인타운 내 엠팍4극

장에서 ‘Fantastic, Fabulous, Fascinat-

ing!’이라는 주제로 라이트하우스 워십

파티 집회를 갖는다.

<박준호 기자>

세계빈곤아동돕기 100인 첼로음악회
굿네이버스USA&그린하우스파운데이션 공동 CSU 풀러튼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적 경배와 찬양의 밤’ 
라이트하우스워십, ‘프레이즈 퀘이크’ 주제로

지난달 30일 대선을 통해 새로운 키르기스

스탄 정부가 등장하면서 종교상황이 더욱 악

화돼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

했다. 이번 대선에서 총리였던 알마즈벡 아

탐바예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탐바

예프 대통령은 친러 성향의 정치인으로 대선

에서는 이슬람 재정을 끌어 쓴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종교는 3

년 전 개정된 종교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

법은 모든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외

국인이 세운 교회도 3년만 활동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등록 과정에서 거부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 중

인 강형민 선교사가 최근 한국 국민일보에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정부가 이슬람교와 

러시아정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이단으로 몰

아갈 것 같다”면서 “키르기스스탄 교회를 위

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함으로 알려졌다. 

강 선교사는 “종교법 시행 3년이 지나면

서 선교사들의 입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

했다”며 “많은 교회들이 재등록을 받지 못하

고 있는 형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강 선교

사의 교회는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종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

지만 승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종

교단체의 등록을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는 게 현지 분위기이다. 

강 선교사는 “정부 방침은 결국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의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선

교사들이 세운 교회는 특별기도회를 하는 한

편 정부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일부 성

도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치적 망명을 

고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한다고 강 

선교사는 전했다. 

과거 선교 대상 국가 중 하나였던 브라질

이 선교사 파송에서 두드러지는 성장을 보

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브라질 칼

다스 노바스(Caldas Novas)에서 개최된 제

6회 브라질 선교 컨퍼런스( Brazilian Mis-

sion Conference)에서 다뤄졌다. 브라질다중

문화선교협회(ABMT)가 주관한 컨퍼런스에

는 브라질 전역에서 2천여 명의 선교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브라질 선교사 현황에 

따르면, 오늘날 아마존 지역 파송 선교사 수

를 제외하고 약 3,700명의 선교사들이 100여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다. 주로 다른 남미 국

가나 라틴계 유럽 국가, 포르투갈어권 국가

들로 향하던 브라질 선교사들은 이제 거의 

모든 대륙들에서 사역하고 있다. 특히 북아

프리카와 중동으로 파송되는 브라질 선교사

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브라질이 선교사 ‘수입국’에서 선교사 ‘수

출국’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인데, 여기에는 제1차 로잔대회가 

가져온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남미 국가 가운데서도 가톨릭 인구 

수가 가장 많았던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개신

교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역시 활발한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000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

에서 복음주의 개신교인 수는 전체의 20%의 

40만 명이었다.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개신교

인 수는 최근 몇 년간 연평균 7.42%의 비율

로 꾸준히 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종교상황 악화... 교회 등록 거부 잇달아

브라질 ‘받던’나라에서‘보내는’나라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Damascus) 인

근 산악 지대에 위치한 사이드나야 성모 언약

(the Convent of Our Lady of Saydnaya) 교

회는 1,4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

온 교회이다. 최근엔 이 교회에서 이라크에서 

피신을 온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로버트(Robert)라고 밝힌 한 이라크 

기독교인은 테러와 핍박을 피해 이라크를 탈

출해 이곳 시리아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여전

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중동을 휩쓸고 

있는 반(反)정부 시위는 시리아의 정국을 극

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2011년 9월 정부군

은 탱크와 기관총을 사용하여 시리아의 도시 

라스탄(Rastan)에서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였

다.

지난 2011년 3월 중순 시리아 남부의 빈민 

지역 다라아(Dara’a)에서 시작되었던 반정부 

시위는 현재까지 2,600명(2011년 10월 말 현

재 3천명)이 넘는 사상자와 수만 명이 체포되

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시리아에서 소수 종교 단체인 기독교 공동

체는 현 정부가 몰락한 이후 국민의 다수를 차

지하는 수니파 무슬림이 정권을 잡게 되면 기

독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염려하

고 있다.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는 현 아사

드(Assad) 대통령의 통치 아래 비교적 평화

를 누려 왔다.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는 시리아 전체 인구

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

떤 이들은 실제 규모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리아 기독교인 모두가 현 정부

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집트에서 반정부 혁

명 이후 기독교인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

한 것을 보며 아사드 대통령이 시위대를 무자

비하게 진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면 종교간 갈등이 표출되는 내전이 일

어나거나 다수인 수니파 무슬림들이 아사드

를 지지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

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슬람의 소수파인 알라

위트(Alawite)파(派)를 믿는 아사드 대통령의 

가문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종

파 간의 갈등을 조장해왔다. 시리아의 기독교

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중동에서 소수 종

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은 사담 후세인

(Saddam Hussein) 정권이 몰락한 이후 급

격히 와해 되었고,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Mubarak) 정권이 붕괴한 이후 이슬람주의

자들이 부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

와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의 나라 중 전

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

장 높은 레바논에서도 15년간의 내전에서 패

자의 편에 섰던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이 자신

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많은 시리아 국민들이 아사드 정권이 유지

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잔악한 

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대들은 무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면으로 계속>

시리아교인들 , 반정부 시위 이후가 걱정

선 교 편 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 24일 

두 개의 새 법을 발효하였는데, 이 법은 종교

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새 법에 의하면 모든 등록된 교회들은 다

시 정부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정

한 새로운 기준에 준하는 교회만이 등록을 받

게 될 것이다.

국제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에 발효

된 법률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 국제 

인권 단체의 대변인은 이 법이 필요 이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

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효된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에 관한 법

(The Law on Religious Activity and Reli-

gious Associations)은 종교 단체의 정부 등록 

절차를 복잡하게 설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종

교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며, 종교적 검열의 범

위를 확장시키고, 새 예배처소를 열거나 건축

할 때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승인을 받도

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이 발효됨으로써 과거에 등록을 받았

지만 새 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않은 교회들은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법은 기존에 있는 9개의 법률과 법 

조항들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모

가 반대하는 종교 활동에 어린이의 참여를 금

지하는 것이 그 내용 중 하나이다.

이 조항이 악용되면 교회의 여름 수련회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심각한 영향

을 받을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법률 정책 연구소(Legal 

Policy Research Center)의 나즈굴 예르갈리

에바(Nazgul Yergalieva) 소장은 종교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사회적 긴장과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

이 이미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카자

흐스탄 전체 인구 1,575만 명의 절반을 넘는 

53.7%는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기독교 공동

체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인 191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교회 재등록 법률 발효

라이트하우스 워십의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적 경배와 찬양의 밤’이 네이홀든아트

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굿네이버스 사무실에서 열린 세계 빈곤 아동교육 지원을 위한 100인의 첼로 음악회’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음악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병희 사무국장, 칼스테이트 풀러튼 음대 고봉신 교수, 김재학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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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해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
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째, 스올에서 부르짖었습
니다(2.) 무덤 혹은 지옥이란 뜻을 가진 스올에서의 부르
짖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고기 뱃속 곧 징계
받은 자리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면 
복됩니다. 둘째,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4). 솔로몬 
성전봉헌 때 드린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

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한 증거입니
다. 이곳만이 성도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원
의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9). 기도 중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
을 알고 자신뿐 아니라 니느웨백성의 구원이 주께 있음
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가 복됩니다. 

구원받은 요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첫째, 
두 번째 기회-요나에게 또 다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1-2). 니느웨에 하나님의 최후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
입니다. 요나의 복음증거로 수십만명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개하였습니
다-왕의 조서가 내려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지
자의 변화가 선원, 백성, 왕, 대신에게 전해져 마침내 성

읍 전체까지 파급됐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돌이키심-부
흥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일어났습니다(10). 하나님
의 치료가 급히 나타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훔 때 니느웨는 또 다른 죄악으로 
불에 타 망합니다. 도성은 불태워졌어도 그때 일어난 구
원역사는 영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백성의 일원이
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영적갈등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합니다. 니느웨는 하나
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요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라고 했는데 반대방향
으로 나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알려지고 부어집니다(롬
5:5). 둘째, 육과 싸워야합니다. 요나의 육체소욕은 고

기 뱃속에서 모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
을 죽이시기 위해 박넝쿨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
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치료의 길이
었습니다. 셋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을 인생목표로 삼아야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
를 동시에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자리
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시편인 본문은 찬양에 관해 무슨 진리를 가
르칩니까? 첫째, 지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합니다(1-3). 
다윗은 하나님의 계심 자체뿐 아니라 그의 다스림을 보
며 찬양했습니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공간과 지금부터 영
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왕
이신 그를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야합니다. 둘째, 다스
리시는 하나님을 알아야합니다(4-5). 그 하나님은 낮아

지셔서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병든 자, 죽은 자, 배고픈 
자를 자세히 아시며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
스리심을 알고 그의 인도를 겸손하게 따라야 합니다. 셋
째,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합니다. 가난한 자, 가련한 자
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마5:3). 
그의 창조, 섭리, 구속하심을 찬양합시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역사를 생각하며 구원의 하
나님을 찬양합니다(4, 5절). 왜 찬양합니까? 첫째, 사탄
과 죄의 권세에서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온 것은 모두 죄와 사탄
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자유인이 됐습니다. 바로 같은 세
력을 단번에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넉넉
한 구원을 인해여 찬양해야합니다. 둘째, 우리가 여호와

의 성소와 영토가 됐기 때문입니다. 영토란 거주하며 통
치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정을 행하
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곧 성령 안에
서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놀라운 변화
를 사모해야 합니다. 광야의 삶은 변화의 삶을 가리킵
니다(8절). 야베스처럼 입을 넓게 열고 구해야합니다(
대상4:10). 

여호와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찬양과 함께 헌신의 응
답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절에 
그 날은 언제이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그 날은 
종말론 시대인 신약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 사건 곧, 구
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둘째, 그 날에 첫 시간
을 주께 드리게 됩니다. 모세처럼 새벽이슬같이 하나님
의 사랑과 진리를 양식으로 받아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90:14). 만나를 얻기 위해 40년간 매일아침 첫 시간을 
주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 날은 청년의 이상을 
갖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은
이는 꿈을 꾸고, 종들은 예언하기 때문입니다(행2:17-
18). 이 셋은 계시를 접한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가리킵니다. 헌신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 속한 구원 (욘1:17-2:10) 찬456장 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욘3:1-10) 찬197장 화

아끼시는 하나님 (욘4:1-11) 찬408장 수

찬양의 하나님 (시113:1-9) 찬101장 목

차돌이 샘물로 (시114:1-8) 찬208장금

헌신의 즐거움 (시110:1-7) 찬43장  토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현실적인 이슈 / 영성중심 사역과 재미중심 사역의 균형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60)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

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

다. 지난번까지 여러 회에 걸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서 주신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온전히 현실화시킴

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

이키는 전 사회적 회심을 일구는 참된 크리스천 리더

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슈(Issue of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에 대해 매우 많은 비중을 두

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유스 사역에 있어서 영성 

중심의 사역과 재미 중심의 사역간의 균형을 잡아야 하

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issue of keep-

ing balance between Spiritual-matters-driven and 

entertainment-driven ministries).

유스 그룹 사역을 최선을 다해 행하고 있는 우리 사역

자들은 아마도 많은 경우 영적인 부분들을 보다 강조하

는 사역과 재미와 즐거움이 주는 역동성을 보다 강조하

는 사역 사이에서 무엇이 올바른 모습인지 무엇이 섬기

는 친구들에게 더욱 알맞은 사역인지 고민해왔고 또 하

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은 이상하리만치 영적인 부분을 강조

하는 유스 사역과 즐겁고 신나는 역동성을 추구하는 유

스 사역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쳐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역자의 성향이 미국적 유스 사역

과 그 프로그램들을 본받고 적용하는 것에 크게 가치를 

두는 경우, 재미 중심의 유스 사역(fun-focused model 

of youth ministry)을 하는 경향이 많고 사역자의 성향

이 한국적인 신앙의 전통과 더 가까이 닿아있고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우, 영적인 부분들에 중점을 두는 사역

(spirispi-matters-focused model of youth ministry)

을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낫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사역을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가장 필요합니다. 지나치

게 무겁고 고루하여 우리 친구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

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교통할 

기회마저 잃게 되어서도 안 되거니와 우리 친구들이 많

이 모이고 그룹에 활기가 넘치지만 지나치게 재미와 웃

음을 추구하여 정말 진중해야 할 부분까지도 가볍게, 심

지어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우리 유스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유스 사역은, 특히 우리 친구들의 회심을 돕기 위

한 유스 사역은 다른 그 어떤 다른 사역보다도 진지하게 

그 교육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해

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특히 크리스천의 삶

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일

생을 통해 성숙해 나가는 그 영적인 신앙여정에서 재미

나 즐거움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높은 가치의 그 무엇이 

있으며, 많은 경우 우리는 보다 진중한 고민과 진지한 통

찰로 우리의 삶을 대면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 

친구들에게 일깨우고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회심을 돕는 교육에 임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사

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즐겁

고 신나며 그 안에서 참 재미있고 기쁠 수 있는 유스 그

룹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와 유스 그룹에 대한 행복한 느낌과 경

험을 주며 크리스천 펠로십을 배우게 해주어서 앞으로

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긍정적인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

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간단히 말해 재미있고 즐거운 유

스 그룹은 우리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고 또 지속적으로 

교회 두리안에 거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

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재미가 없는 교회에는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힘든 심경을 토로

하시는 많은 유스 사역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

다. 사실은 저도 같은 고민을 늘 항상 하고 있는 유스 사

역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어떤 일에서든 균형을 잡는

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니와 하물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들의 회심(신앙의 형성과 영

적인 성숙)을 일구어야 하는 사명을 지고 가는 유스 사

역에서는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사실 어느 한 쪽으로라도 우리 사

역의 방향 및 성향이 치우쳐 있다는 것 또한 다행한 일일

는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어느 한 쪽은 잘하고 있다는 말

이니까요. 더 심각한 상황을 이도 저도 아니면서 양쪽 다 

놓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깊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엄청나게 지루하고 활기 없는 유스 그룹

의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국의 코미디언들이 잘 쓰는 말

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그런 유스 사역 말입니다.

사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답은 우리 안에 있

으며 우리 자신 각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그 해답은 섬기는 유스 그룹의 현재의 모습을 면밀히 살

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진단을 하

는 것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피고 진단하기만 한다면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섬기는 유스 그룹의 현재의 모습이 역동적이고 

활기는 있는데 너무 재미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리고 사역자 자신이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설교를 할 

때나 성경공부를 할 때도 아이들의 웃음과 즐거움을 주

기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섬기

는 유스 그룹의 현재의 모습이 진지하고 신실한 것은 같

은데 맥이 없고 아이들이 점점 줄고 안 나오고 있지는 않

은지, 그리고 사역자 자신은 마치 순교를 각오한 듯이 모

든 면에서 비장하고 거룩하기만 하고 아이들의 문화에

는 전혀 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점검하고 진단

합니다. 그리고나서 어느 한 쪽이든 판단이 서면 그 반대

의 측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사역의 방향을 선회하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작의적이지 않게 그리고 자신의 스타

일에 맞게 말입니다. 

만약 어느 쪽인지 진단하는 일이 어렵고 판단이 잘 서

지 않는다면 유스 그룹을 그 그룹 밖에서 바라볼 수 있

으면서도 유스 그룹 사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유스그룹 모습 진단이 우선 

치우친 한 쪽을 보충해서 균형 잡힌 회심의 삶으로 인도

학부모님들의 지혜를 빌리시면 아주 좋

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청하고 불만스

러운 부분을 경청하시면 그게 바로 답

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섬

기는 유스 그룹에서 좀 더 재미있는 프

로그램들과 활동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사역은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사역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대로 왜 

다른 교회들처럼 기도회나 찬양예배를 

하지 않는지 왜 아이들이 자기 성경책 

대신 농구공만 챙겨서 교회를 가는지를 

여러분께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룹의 활

기와 역동성을 위한 흥미진진한 프로그

램들이 무엇인지에 너무 골몰해 있을 

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 이하 여러 교회의 어른들의 

의견과 충고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면 양

자의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우

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회심의 삶을 일

구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14면에서 계속>

일부 기독교인들도 시위에 동참하였

고 몇몇 기독교인들은 반정부 시위의 

주요 인물이 되기도 했으며, 반정부 시

위대들은 시위에 동참한 기독교인들을 

환영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아사드 대통령이 속한 알라위트 무슬림

들 일부가 시위에 동참하자 수니파 무

슬림들이 이들을 반기기도 했다. 사실 

알라위트파 이슬람은 수니파 이슬람과 

경쟁 관계인 시아(Shite)파 이슬람의 한 

종파이다.

아랍 세계에서 일고 있는 반정부 시

위가 중동에서 억압과 불평등을 몰아내

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것이지만, 한

편으로는 이 와중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세력을 얻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다면 아랍 사회가 보수적이면서도 종교

적으로 비관용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 산악 지대 위

치한 사이드나야 성모 언약 교회의 한 

성도는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에 내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염려

가 넓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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